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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러시아 지역 재외동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특히 한⋅러 수교 이후 고려인의 강제이주 과정, 정착 등에 대한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러시아 남부지역은 농업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구소

련 시절부터 고본질과 관련하여 고려인의 이주가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비

록 일시적 이주였지만, 이러한 이주 경험은 고려인들에게 취해졌던 이주제

한조치가 해제되면서 농업에 익숙한 고려인들이 새로운 생활 터전으로 이

지역을 선택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CIS 독립국가연합 결성 이후 우즈베

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강화와 타지키스탄 등의

내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고려인들

이 언어 장벽이 없고 생업 유지에 유리한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어 남부

러시아에 고려인 사회가 새롭게 형성되어갔다.

고려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고,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의사, 약사, 교수, 교사,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전문직으

로 진출시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갔다. 각지에 조직된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비롯하여 민족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지

역에 뿌리내려 120여개 소수민족 중 러시아 당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부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러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려인들의 이주 배경, 이주 실태, 이주 결

과 등을 구 소련시기와 소련 해체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의 대상인 로스토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과 고려

인 사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고려인들의 이주 내력과 이주 실태 및 그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언어, 풍습 등 외형적 요인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내면적 요인을 바탕으로 고려인들의 정체성

을 분석하였다. 고려인들의 이주 사유와 이주 경로는 다양하였지만,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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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체성은 출신 지역을 넘어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국관련 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취업 등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현

실적인 여건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은 미흡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한국어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평소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의식하고 있

음과 동시에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 이 지역 고려인들은 세

대가 내려가면서도 민족정체성이 결코 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남부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고려인 사회

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 사회에도 러시아

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한 심상치 않은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 환경의 변화, 소상인 활동의 위축, 한국 선교사의 고려인 지원 사업의

난관, 고려인협회(AKRO) 운영의 어려움, 한국교육원의 역할 축소 등이 그

것이다.

한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한국 현대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지역이

어서 그동안 남부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최근에 이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려인 사회의 안정과 지

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어 : 남부 러시아(로스토프), 고려인 사회, 이주 내력, 역사성과 정체성,

사회 변화와 위기

학 번 : 977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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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한말 한인은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전

후하여 독립 투쟁을 위한 이주가 많아졌고, 1940년대에는 일제의 강제 징

용으로 인한 이주가 강요되면서 離散으로 진행되었다.

한민족이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860년을

전후한 19세기 말경으로 알려져 있다.1)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새로운

생활근거지를 찾거나 독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에는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 등으로 러시아 영토로 대거 이동이 이루어졌

고, 연해주는 러시아 한민족 사회의 중심 지역이 되어갔다.2)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고려인들이 대량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곧 徙散되면서 연해주의 한인 사회는 붕괴되었다. 이 해 9월부터 시

작된 강제 이주와 이후의 사정은 우리 한민족의 수난사이고 우리 민족 현

대사의 커다란 일환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고착의 세계질서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舊 소

련지역의 재외동포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특히 국가 간 적

대관계 및 기약 없는 未修交로 인해 더욱 그러하였다. 그 후 舊 소련의 해

체와 한⋅러 수교의 체결은 이 곳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많

은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3) 이를 통해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 기록에 따르면, 1863년 11월 연해주 포세트 지역에 조선인 13가구가 최초로 이

주하였다고 한다.(이상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

『國史館論叢』103, 2003, 3쪽)

2) 이창주, 『러시아한반도 한민족통사』, 2010, 우리시대, 16쪽.

1869년 북한 지역의 대기근으로 인한 이주로 약 10,000명으로 급증하였고, 1910

년 경술국치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1914년 63,000여명, 1926년 160,000명이

거주하였다. 이에 따라 176개의 조선인학교, 300여개의 문맹퇴치학교가 설립되

고, 15개의 조선신문과 잡지가 발행되었다.

3) 2001년 이후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근래 발표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

과 같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연구』, 2003,

재외동포재단

임영상, 황영삼 외, 『소련해체이후 고려인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200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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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정착, 원인 등에 대해서는 그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4)

고려인 강제이주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일본 간첩 활동의 예방이

라는 소련 측의 안보적 목적이었다. 즉 1920년대와 1930년대 소련 극동지

역에서 일본이 활발한 첩보활동을 진행하였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를 받고 있던 조선인들이 여기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치 공

동체를 이룩한 한인을 분산시켜 지배하려는 소련의 민족정책이라는 설, 한

인의 농업 기술 활용설 등이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개발설’이 다시 주장

되었다.5) 중앙아시아 지역에 방치되었던 광활한 농업가능지역에 한인들을

이주시켜 이들의 벼농사 기술을 이용하여 농지로 개발하기 위해 극동지역

의 한인들을 이주시켰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통보를 출발하기 전 5~6

일 전에 받았다는 점, 화물차나 가축 차량으로 이주하였다는 점, 이주 도중

어린아이들 가운데 60% 가량이 병이나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는 점, 고려

인이 ‘적성 민족’으로 분류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인의 농업 기술 활용성은 강제 이주의 원인 가운데 일

부분만을 설명할 따름이다.

러시아라는 광대한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한민족의 徙散史는 시대의 흐름

과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에 대한 신원이 회복됨과 더불어 거주이전의

제한이 해제되면서 많은 고려인들이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러시아 각지

로 이주하게 되어 고려인의 활동무대가 점차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각 지역에서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현재 CIS 독립

국가연합으로 결성된 상태이나,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2010, 국학자료원

볼고그라드 모스크바 삼일문화원, 『한⋅러 수교 21주년 및 볼고그라드도서관

개관 111주년 기념 볼고그라드 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 남부 러시아 및 볼가하

류지역 고려인 사회 조명』, 2011

4) 이상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 참고

5) 이채문,「중앙아시아 고려인 집거지역의 형성과 변동」,중앙아시아학회발표문,

2015,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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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독자 노선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

정착했던 한민족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타지키스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은 생존

을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일구어온 생활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다

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어가 통용되면서 한민족이 오랫동안 생업으

로 이어온 농업에 적합한 지역 곧 러시아 서남부 카프카즈 지역으로 이주

하여 광범위한 고려인 사회를 형성하였으며, 현재까지도 CIS 지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고려인들의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지역 고려인 분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거주 재외동포는 후술하는 바 <표 4>와 같이

2009년에 222,027명을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

즈베키스탄보다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던 국가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산재한 고려인과 관련된 연구도 이러한 이주 변

화와 관련하여 확대⋅심화되고 있다.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의 강제이

주 관련 위주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고려인 사회의 문화와 정체성 연구

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그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 단

위로 진행되는 연구들은 그 단위를 하나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다양성을 갖

고 있고, 고려인들의 분포나 인구 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협소하

여 이제는 국가보다는 그 하위 지역 단위 차원에서 고려인 사회를 연구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

러시아의 서남부 지역은 일제 침략에 의한 한민족의 이주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현재 이 지역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여 다양한

형태의 동포 사회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어 在러시아 고려인 연구에서 주목

해야 할 대상이다.

6) 이채문, 앞의 논문,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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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1년 舊 소련 해체 이후 새로이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 남부지역에 주목하여 이 지역으로 고려인 동포가 移住하게 된 내력

과 원인을 살피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재

이주로 새롭게 형성된 로스토프 주 고려인 사회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아울러 이 이주 고려인의 형편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 조사를 바탕으

로 이 지역 고려인 사회가 최근 겪고 있는 변화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

려고 한다. 주 연구 대상 지역은 러시아 남부의 지역 중심인 ‘로스토프 주’

로 집중하여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 연구와 함께 이에 수반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지와 직

접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조사는 2012년도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

원 수강생을 포함한 356명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관계, 한국어 구사, 민족

문화와 전통의 유지,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살피는 정체성에 관한 질

문과 답변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6년도 7월 현지를 방문하여 로스토프 주

의 고려인 10명을 직접 면담하였다.7)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고령화와 사망의 확

장으로 당초 1, 2세대들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고, 3, 4, 5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8)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도 대체로 60대 후반 이상의 고

령이었다. 이들이 생존하여 있을 동안에 고려인 사회의 민족 정체성을 유

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통해 이 지역 및 거주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과정적

이해를 진작함으로써 러시아 전체 지역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수립과도

7) 교육부에서 재외동포교육을 위해 2001년도에 이 지역에 설립한 “로스토프나도

누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3년(2009.8~2012.8) 동안 재직한 필자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고, 한국교육원 활동에서 행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씨줄로,

그리고 로스토프 주의 동포 조직인 ‘아크로’의 체험 활동을 날줄로 작성하였다.

8) 현재, 재외동포들의 세대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본고에서는 대한적십

자사에서 사할린동포 모국영주귀국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고자

한다. 즉, 20년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1945년 8.15 이전 출생자는 1세대,

1945.8.15~1965.8.14 출생자는 2세대, 1965.8.15~1985.8.14 출생자는 3세대,

1985.8.15~2005.8.14 출생자는 4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는 동포 5세대까지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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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 지역의 懸案의 所在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 3> 로스토프 주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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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배경, 실태 및 결과

1) 이주 배경

가. 구소련 시기

1940~60년대 소련의 영상물에서 고려인은 주로 벼농사 전문가로서 형상

화되고 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고려인이 각자의 거

주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업집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특히 크

즐오르다 지역, 우슈토베 지역과 같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고본질10)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한

고려인의 독특한 영농방식으로서 집단농장체제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비

합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렇지만 집단적 농업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부

족분을 고려인이 얻어낸 고본질의 이익으로 메워줌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전개되었다. 이후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농업 집단청부제

와 토지 임대제도가 합법화되면서 고본질도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고본

질이라는 농업경영에 유리한 지역조건을 갖춘 러시아 남부지역으로의 고려

인들의 이주는 비록 영농기간에만 국한된 이동이었지만, 구 소련 시절에서

부터 이미 그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려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 남부지역에

9) 임영상⋅황영삼 외,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

어대학교 출판부, 2005년, 265~266쪽.
10) 백태현⋅이애리아,「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질」,『비교문화연구』6-1, 2000년,

68쪽

고본질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생산주체가 1년 중 일정기간

(대체로 3월에서 10월) 동안 근거리든 원거리든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생산현장인

들판에서 생활하며 영농을 수행하였다. 둘째, 고본질은 그 기본적 운영단위가 반

드시 브리가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고본질은 이동 영농의 특성을 지니

는데, 토양의 비척도, 관개조건, 판로의 유무 등 생산과 판매가 유리한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닌 지역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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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광대한 농경지를 사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구 소련 해체 직후에는

광대한 국유지 불하가 진행되면서 사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농지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하였기 때문에 굳이 토지를 사유화하여 농사를 지을 필요를 느

끼지 않았다고 한다. 광대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것이 땅을 구매하

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임차 영농을 토대로 한 고본질

을 통하여 상당수 고려인들은 부를 축적하여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확이 끝날 때까지 집단으로 영농 현장에 거주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대

부분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어린 자녀들은 제대로 된 가정

교육과 보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학교에서 돌아온 후 많은 시간

이 부모와 가정의 생활지도가 거의 방치된 상태로 방기되어 사춘기 자녀들

의 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11)

고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소규모나마 행해졌고, 전쟁 직후에 조

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초기 고본질의 주 재배작물은 벼였다. 당시 고려

인은 이 지역 벼농사에 대한 영농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고, 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재배 작물이었다.12) 고려인이 벼농사를 시작한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지역은 소련 내 미곡 생산 중심지로 성장하였

다. 특히 벼 재배는 우즈베키스탄의 소금기 많은 토양에서도 큰 수확을 낼

수 있었고, 토양의 소금기를 씻어내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했다. 처음에 벼

농사를 짓고, 다음에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수년 간 사탕무를 재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목화재배에 알맞은 땅으로 변모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목

화를 심었다.13)

1960년대 이후에는 벼 중심의 고본질에서 벗어나 점차 주 재배작물이 양

11) 백태현⋅이애리아, 앞의 논문, 72~73쪽.
12) 송잔나, 「소비에트 극동지역에서 농업(논농사) 발전의 문제(1920-1930)-소비

에트 한인들의 예를 중심으로-」,『史林』46, 2013.

벼농사 전문가로서 한인들은 연해주에서 그 생산능력을 보인 바 있고, 이후 다

른 소련 지역에서 진행된 벼농사 발전의 개척자로서 활동하였다.

13)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주류성, 2013,

267쪽.



- 8 -

파, 수박, 오이, 가지 등의 상업 작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이

작물들이 벼보다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수박과 양파이

다.14)

나. 구소련 해체 이후

舊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의 신생독립국들은 자민족 중심의 정책을 실

시하였다.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에 따른 민족 차별적 상황은 그 대표적 사

례이다.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통해 이전까지 혜택을 받았던 고려인들은 각

국의 자국어 사용 정책으로 인하여 직장의 선택, 승진, 직위 이동에서 차별

을 받아야 했으며, 결국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 기업들의 진출이 확산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활

성화되어 나가면서 해당 국가의 토착 민족 이외의 소수민족 출신자들이 현

직에서 이탈되는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어려움에 직면한 고려인들은 중앙

아시아 국가의 자민족주의 정책을 피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거나 해당 국

가를 떠나는 길을 택하였다.15) 과거 舊 소련기에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

족 출신자는 해당 국가의 토착민족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가졌

다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에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 내 직업을 놓고 고

려인과 현지 민족 간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

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처럼 자국

의 지하자원을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시키기보다는 2차 산업을 육성하는 공

14) 백태현⋅이애리아, 앞의 논문, 108쪽.

15) 성동기,「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의 새로운 유형과 연구 과제-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한민족연구』 8, 2009,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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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정책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매년 120만 톤의

면화를 생산하는 세계 4위의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수출국인 우즈베키스

탄은 원면을 그대로 수출하기보다는 가공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유일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인 2,700만

명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형성되고 농산물과 지하자원 측면에서 자급 자

족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자급자족적 자원을 배경으로 우즈베키스

탄은 외국과의 개방을 통한 고도의 성장을 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달성하여 가는 중이다.

더욱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고수한 덕택에 실질적인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즈베

키스탄은 자국의 경제 구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 초기에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크 민족주의’ 정책과 낙후된

경제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경제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등

이 나타났다.16)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60% 이상은 1~2세대들이 개간한 집단 농장에서

현지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러시아

시장을 상실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도시민 보호 차원에서 곡물의 수출

을 금지하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고려인의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2004년부터 우즈베크어로만 공식 서류

가 발행되고 있어 우즈베크어를 모르는 고려인의 경우 그 사회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고, 우즈베크인과의 차별 정책으로 고려인의 출세가 막히는 경

우가 많았다.17)

그런데 독립 초기의 부정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었다. 그러

한 변화를 제공한 구체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18)

16) 성동기, 앞의 논문, 64~65쪽.

17) 김호준, 앞의 책, 439~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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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및 외국기업의 진출이다. 독립 직후부터 삼성, 대우 등의 본

격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고려인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한국어 필요성 증대, 자본주의

경제·경영 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지원확대 등으로

고려인 사회는 다른 소수 민족보다 체제 전환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졌

다.

둘째,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이다. 독립 초기에 이직을 통해 장사나 사업

을 하였던 자들이 실패도 하였지만, 점차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 효

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규모 사업은 힘들지만 무

역이나 3차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한 고려인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은 고려인 사회에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사업

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기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고유가

행진을 발판으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였다. 카자흐스탄 역시 풍부한 석유

를 수출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중앙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양국으로 이주노동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

넷째, 재이주에 대한 부담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러시아와 카자

흐스탄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재이주에 필요한 재정적 부

담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이주노동은 선호하지만 이주의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게 되어 독립 초기에 발생한 연해주로의 재이주는 거의 사라졌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이와는 달랐다. 1928년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카자

흐스탄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련 정부의 초청

으로 이주한 벼농사 경험이 풍부한 한인이었다. 이들은 70가구 300여 명의

규모였고 크즐오르다 시 근처에서 집단농장 ‘인테르나치오날’을 만들어 입

주하고, ‘카즈리시’라는 한인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벼 파종에 나섰다. 이

18) 성동기, 앞의 논문,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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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듬해 1월 다른 농장에 볍씨를 나누어 주며 벼 재배 기술을 전수하

였다. 그 결과 1931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벼 파종 국

가가 되었다.19) 1937년 강제 이주 정책으로 한인 거주민의 수는 급증하였

고, 이들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잘 적응해오면서 생활해왔다.

舊 소련이 해체된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소수민족 100여만 명 가운데

독일인 등 75만 명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이주하였으나, 고려인들만은 떠나

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인 인구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10여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표2>, <표4> 참조) 1990년대 카자흐어가 국어로

채택되었을 때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수의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이

주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돈벌이를 하러 떠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고려인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기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자원

이 풍부하고 개방적인 사회여서 자민족 위주 정도가 인근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것에서 기인하였다.20)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고려인에게 새로운 변화

와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경향에서 두드러졌

다.21)

첫째, 안정된 시장 경제 하에서 거두는 사업의 성공이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민족주의로 인한 차별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토대에서 카자

흐스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

에 거주하는 고려인보다 더 나은 경제적 상황에 있었다. 민족주의 차별에

따른 이직의 현상도 적게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둘째, 다른 국가로 이주하기보다는 거주국에 적응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자본의 흐름에 따른 이주의 경향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카

19) 김 게르만,「카자흐스탄 한인사회의 당면 과제 및 전망」(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재외동포재단, 2003년)

및 김호준, 앞의 책, 222쪽 참고

20) 김호준, 앞의 책, 444~445쪽.
21) 성동기, 앞의 논문,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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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전체 중앙아시아 투자

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에 따른 외국으

로의 이주는 주변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다.

타지키스탄 고려인의 난민22) 이주는 1992년부터 약 7년간에 걸친 타지키

스탄 내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내전을 전후하여 약 5만~10

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고, 전체 인구의 약 1/10인 60만 명이 자신들의 정

착지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피난하였으며, 8만 명 이상이 국외로 이주하

여 난민생활을 영위하여야 했다. 약 13,000여 명의 고려인 가운데 87%에

이르는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타지키스탄을 빠져나와 남부 러시아 등지로

이주하였다.23)

1989년 타지키스탄의 언어법에 따르면, 1996년까지 타지크어를 유일한

국어로 선포하고 러시아어는 단지 민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만 사

용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1992년 봄에 발표된 언어법은 공식업무 수행을

위한 언어였던 러시아어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학교에서 타지크어, 러시아

어 및 우즈벡어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1994년까지는 모든 공무원은

문서 및 구두작업을 타지크어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언어법은 소

수민족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타지키스탄 거주 소수민족은 1920년대 소련

정부가 성립된 후 지배적인 언어로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어를 사용해 왔

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구조사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인의 비율이

거의 25%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그 외 소수민족의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법이 타지키스탄 주재 소수민족에게

주는 압박감은 심하였다.

22)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

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

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3) 이채문,「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한국 시베리아 연구』,16-1, 2002,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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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내가 거기서(타지키스탄) 나갔는가 하면 큰 공장에서 쁘리까스 타지키스탄

말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피

하고 타직어를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 어려워서 떠났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러시

아말 말고 타직어를 내가 왜 배워야 하나 싶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리 게오르기 콘스탄지노비치 면담 내용, 2016년 8월)

이것은 결국 대다수 소수민족의 대량 해외이주를 가속화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고려인들이 볼고그라드를 비롯한 남부

러시아 지역으로 난민이주를 할 당시 무슬림들의 주무대인 타지키스탄과

같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무슬림

국가보다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의 권리가 훨씬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였다.24)

<표 1> 지역별 이주 동기 (단위 : 명)

구분 로스토프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사할린 연해주 합계 비율(%)

경제적 이유 24 32 35 7 20 118 19.30

민족차별 4 2 10 2 3 21 3.43

자녀교육 11 31 11 11 8 72 11.80

정치적 이유 4 5 24 1 19 53 8.67

기타 46 31 19 7 29 132 21.60

중복응답 4 15 9 0 20 48 7.85

무응답 34 22 11 82 18 167 27.30

합계 127 138 119 110 117 611 100

출전 : 최한우,「통계로 본 러시아 고려인 사회」,『세계화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

워크 구축』,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세계한상문화재단, 2004, 301쪽

24) 이채문, 위 논문, 157~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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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2004년에 러시아의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를 보면, 이주동기에 대하여 답변을 꺼리거나 혹은 마땅한 답변을 찾지 못

했던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와 ‘무응답’을 합하

면 48.9%나 된다. 경제적인 이유를 든 고려인이 19.3%를 차지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자녀교육 문제로 이주한 고려인이 11.8%나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경제적 이유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舊 소련 해체 이

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주가 늘어났으며, 이는 직장 내 근무처

이동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경우가 많았음도 기억

해두어야 한다. 또한 민족차별 문제나 정치적 이유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25)

2) 이주 실태

구 소련의 인구센서스 조사 <표 2>에 의하면 30년(1959~1989) 동안 러

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15,7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다.(91,400명→107,100명) 30년간 15,700명이라는 수적 증가는 러시아 거주

고려인이 매년 520여 명 정도의 증가에 불과했던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런

데 舊 소련 해체 이후 2002년 10월 러시아 연방이 최초로 행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표 3>과 같이 러시아 연방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148,000명으

로 집계되어 1989년~2002년 사이에 무려 4만 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13년 동안 매년 3,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었다. 1989

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6배의 증가 추세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상적

인 인구증가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이다.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인구 이동이나 전쟁과 기아로부터 도피하는 인구 이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수치는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

25) 전신욱,「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 현황」,『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2007,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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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고려인이 활발하게 이주하였음을 말해준다.

<표 2> 소련시기 공화국별 고려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도

공화국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소련(전체) 313,700 357,500 389,000 439,000

러시아 91,400 101,300 98,000 107,100

우즈베키스탄 138,500 148,000 163,000 183,100

카자흐스탄 74,000 82,000 92,000 103,100

키르기스스탄 3,600 9,406 14,481 18,355

타지키스탄 2,400 8,490 11,200 13,400

투르크메니스탄 1,900 3,493 3,100 2,800

출전 : 김호준,『유라시아 고려인 150년–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주류성, 2013, 354쪽

<표 3> 러시아 연방 내 연도별 고려인 인구수 (단위 : 명)

연도 인구수

1970 101,369

1979 97,649

1989 107,051

1993 112,000~115,000

1999 125,000

2002 148,556

2011 218,956

출전 :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420쪽에서 재인용

외교부가 펴낸 ‘2011년 현재 재외동포현황’에 의하면 CIS 지역에 거주하

는 고려인 수가 총 523,54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러시아 고려인이

213,020명, 우즈베키스탄 171,300명, 카자흐스탄 105,235 등이다. 러시아는

2007년 이후에 이르면 CIS 지역 전체 고려인의 약 40%가 거주하여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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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최대 고려인 거주국으로 등장하였다.

<표 4> 재외동포 현황(독립국가연합) (단위 : 명)

연도

지역
2009 2011 2013 2015 백분율(%)

유럽(전체) 655,843 656,707 615,847 627,089 100

우즈베키스탄 175,939 173,600 173,832 186,186 29.69

러시아 222,027 218,956 176,411 166,956 26.62

카자흐스탄 103,952 107,130 105,483 107,613 17.16

키르기즈공화국 18,810 18,230 18,403 18,709 2.98

우크라이나 13,001 13,053 13,083 13,103 2.09

출전 : 외교부, 2015 재외동포현황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수 <표 4>는 2009년 이후에 변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의 변화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은 2009년 22만여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은 줄어드는 추세에서 벗어나

2015년도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경

제 상황이 고려인의 거주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의 수는 1989년 13,431명에서 타지키스탄의 내란 막

바지인 1996년에는 6,300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고려인들은 내란 초기에 거의 대부분이 타지키스탄을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전이 본격화된 1992년 8월부터 4개월간 6,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7천

여 명의 고려인들은 두샨베와 레니나바드, 남부 쿨리얍 등에서 집단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26)

26) 오중석,「구소련 한인 25만 난민위기/민족분쟁-치안부재 곳곳 수난」,『조선일보』,

1993.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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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2001년 볼고그라드 지역 타지키스탄 난민들에 대한 조사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 216명의 타지키스탄 고려인 가운

데 103명(47.7%)이 이주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1992년을 들고 있다. 그 다

음 1993년 76명(35.1%), 1994년 23명(10.6%), 1995년 12명(5.5%) 순이다.

내전이 거의 끝날 무렵인 1996년과 1997년에 9명(4.2%)가 이주하였다.27)

타지키스탄을 떠난 고려인이 이주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볼고그라드주

지역이다. 이곳은 기후가 타지키스탄과 상당히 유사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농사에 적합하여 농사에 적극적인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이 정착하기에 상당

히 유리한 지역이었다. 볼고그라드 지역은 풍부한 수량을 가진 볼가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흑토지대로서 농사를 짓는데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다민족 사회인데다가 토착 주민들이 고려인이 농업에 종사하

는 데 비교적 관용으로 대한 것 또한 고려인에게 매력적인 이주지로 다가

온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볼고그라드와 인근의 로스토프 등지에서는 이미 고려인

이 25,000여 명이 정착하고 있어 이곳에서 같은 민족인 고려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볼고그라드 지

역은 이미 1960년대부터 고려인이 고본질을 하면서 계절적으로 옮겨 다닌

곳이기도 하였다.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舊 소련 지역 내부에서 고려인의 재이주 현

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흐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의 이주로 나타난다. 즉, 카자

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하는 고려인은

주로 1937년 강제 이주되기 전에 집단 거주하였던 연해주 및 남부 시베리

아의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과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27) 이채문,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 연구』, 16-1, 2002, 160쪽.

28) 이채문, 위의 논문,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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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로스토프 주,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러시아 남부

지역인 볼고그라드 주와 로스토프 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야 반도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가 북카프카스나

중앙아시아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9)

3) 이주 결과

러시아 고려인 중 6만 명 이상이 러시아 남부(볼고그라드, 아스트라한,

로스토프, 북카프카스)의 광범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 지역은 1930

년대부터 고려인들이 벼농사 전수와 고본질을 위해 찾아가 인연을 쌓았던

곳이다. 소련 해체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이주

민이 몰려들어 러시아 최대의 고려인 집결지로 부상하였다.

농업 여건이 좋으며 농산물 판매가 수월하고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러

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문화권이었고, 특히 볼고그라드 지역은 모스크

바나 로스트프에 비해 집값이 싸서 정착금이 충분치 못한 사람도 이주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다. 경작 가능한 토지가 많고 2차 대전 때 주민 희생이 컸

던 탓에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지방정부가 이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도 이주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러시아 남부의 고려인 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부터 임대

영농인 고본질을 위해 소규모의 계절적 이동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친 이주민 집단을 토대로 형성되었다.30)

첫 번째 이주민 집단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파볼지예(볼가강

유역)과 북카프카스의 농업 콜호스로 이주하였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도

시에 정착하여 농업이 아닌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두 번째 집단은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시장경제 요소가

29) 김재기, 이봄철,「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한국

동북아논총』40, 2006, 245~246쪽.
30) 김혜진,「러시아 로스토프 주 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 및 특징」,『동북아역사

논총』28, 2010,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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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자 고본질을 하기 위해 몰려왔다가 정착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소련 해체 이후에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우즈베

키스탄의 경제난과 소수민족 차별에 내몰린 이주민들과 1992년 타지키스탄

의 내전을 피해 온 전쟁 난민들이다. 이외에도 사할린 등지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과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도 자주 볼 수 있다.

<표 5> 고려인의 재이주 국가 현황 (단위 : %)

이주 후

이주 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28.1 8.7 26.7

우즈베키스탄 45.2 76.1 11.1

카자흐스탄 9.9 10.1 55.6

우크라이나 0.7 0.0 0.0

키르키즈스탄 2.4 0.7 2.2

타지키스탄 9.2 3.6 0.0

한국 1.5 0.0 2.2

투르크메니스탄 0.6 0.8 0.0

기타 2.4 0.0 2.2

합계 100 100 100

출전 : 김재기·이봄철,「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

『한국동북아논총』제40집, 2006, 247쪽

<표 5>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러시아/중앙아시아 硏究組가

이 지역 거주 고려인 1,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국외로부터의

이주자 비율은 러시아가 가장 높은 71.9%에 달하고, 카자흐스탄 44.4%, 우

즈베키스탄 23.9%로 나타났다. 3개국 중에서 러시아가 국외 이주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소련 해체 이후 10여 년간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이

주해 온 고려인들의 영향이다. 3개국을 비교했을 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들의 국외 이주가 두드러진다. 러시아의 경우 이주자의 45.2%가 우즈베키

스탄 출신으로 카자흐스탄의 4배 이상이며, 카자흐스탄에서도 11%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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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이주의 경우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업 여건의 악화로 농촌지역을 떠나는 고려인

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고려인 사회의 도시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31) <표 5>는 국내 이주가 카자흐스탄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농촌 지역

고려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카자흐스탄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이 현지 고려인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놀랍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우즈베키스탄에 “적응했다”고 답변하면서도 61.6%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 싶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 희망율 61.6%는 정신문

화연구원 팀의 조사결과인 51%(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고려인 주민의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도록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우즈베크 고려인

사회의 장기적인 불안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어느 나라로 이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러시아가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으로 42%였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주목받지 않았던 한국이 이주 선호

대상국 2위로 부상했다는 점도 놀랄 일이다. 한국에 대한 고려인 사회의 기

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이주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급여불만(28.9%), 자녀 장래에 대한 전망 부재(28.4%)를 꼽는 답

변이 가장 많았다. 독립 직후부터 생성된 불만이 2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응답자의 74.9%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

내고 싶다고 답변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점차

줄어들고, 질 높은 대학교육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32)

31) 카프카즈 지역의 날칙 한글학교 교사인 김 예브게니에 의하면 농업 경영의 악화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해마다 늘

어나고 있다고 한다.

32) 김호준, 앞의 책, 440~441쪽.



- 21 -

<표 6> 고려인의 지역별 원거주지 현황 (단위 : %)

구분 모스크바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연해주

러시아 33.0 39.2 4.6 16.0

우즈베키스탄 43.5 39.2 62.4 48.0

카자흐스탄 9.6 7.2 5.5 21.0

우크라이나 0.0 3.1 0.0 0.0

키르키즈스탄 3.5 1.0 2.8 3.0

타지키스탄 4.3 1.0 22.9 11.0

한국 0.9 5.2 0.0 0.0

투르크메니스탄 0.9 2.1 0.0 0.0

기타 4.3 2.0 1.8 1.0

합계 100 100 100 100

출전 : 김재기·이봄철,「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 253쪽

<표 6>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러시아/중앙아시아 硏究組가

이 지역거주 1,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네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볼

고그라드의 경우는 62.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앙아시아 출신 고

려인들의 비중이 큰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 문제 때문이다. 전남대 연

구팀의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유와 자녀교육이 1, 2위를 차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33)

러시아 내 고려인 인구분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거주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볼고그

라드, 로스토프 등 남부 농업지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

이다. 고본질의 수익 악화 등 농업 경쟁력의 약화로 농촌을 떠나 임금이

높고 교육 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재이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젊

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면서 볼가 강변의 고려인 사회는 노인

33) 김재기·이봄철, 앞의 논문,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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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아 농사를 짓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原) 거주국가

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34)

34) 김호준, 앞의 책, 418~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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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사회경제 여건과 이주 내력

1) 로스토프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로스토프주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05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면적은 100,800k㎡이다. 이 중 농경지 84.4%, 숲 2.9%, 수원지 3.4%, 기타

9.3%를 차지하고, 인구는 4,254,421명(2008. 1월 기준)이며 2/3가 도시에 거

주하고 있다. 로스토프주에는 러시아 남부연방 행정수도가 있으며 시 12개,

군 43개, 읍18개, 면 390개 등 총 46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

스토프주의 행정적 중심 도시인 로스토프나도누 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으로 공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고 중요한 교통요지이다.35)

러시아 남서쪽에 있는 로스토프 주는 남부연방관구에 속하는데, 남부연

방관구는 3개의 주(옵라스쯔), 2개의 지방(크라이), 8개의 공화국(리스뿌블

리까)으로 구성되었다가 2010년 1월 남부연방관구가 ‘남부 연방’과 ‘북카프

카즈 연방’으로 분리되었다. 2010년 1월 현재, 남부 연방은 2개의 공화국

(깔미크 공화국, 아디게야 공화국), 1개의 지방(크라스나다르 크라이), 3개

의 주(아스트라한, 볼고그라드, 로스토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406,268㎢, 인구는 11,265,471명이고, 북카프카즈 연방은 6개 공화국(까라차

예보 체르케스카야, 카바르디노발카르, 세베로오세티야, 인구시, 체첸, 다게

스탄)과 1개의 지방(스타브로폴 크라이)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1,700㎢,

인구는 11,704,479명이다.36)

이 지역은 대체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여서 일교차 및 연교차가 매우 크

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며 강수량은 적다. 여름철인 6월의 평균 기온은

22~24℃이고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 1월의 평균 기온은 –7℃

이지만 -25℃ 이하로 하강하는 경우가 많다. 일 년간 총 일조 시간은

35) 송인걸,「러시아 내륙운송의 혈맥 ‘돈강의 로스토프’와 ‘아조프해 숨은 보석 타

간로그’」, 한겨레, 2013. 01. 14

36) 로스토프주 통계연보(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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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2,150시간으로 흐린 날이 많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 시간이 매우

적다. 연평균 강우량은 424mm이어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관개 시설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로스토프 주는 유럽에서 가장 큰 강의 하나이고 많은 지류를 갖

고 있는 돈 강이 관통하고 있고, 4,500개의 강과 250개의 호수, 3개의 저수

지와 기타 많은 못이 있어 수자원은 풍부한 편이고, 지표에서 1.5m 깊이까

지 흑토가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로스토프 주는 러시아 연방의 대형 농업생산지대 중 하나이며 곡물 생산

은 러시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곡물은 <표 7>과 같이 가을밀,

옥수수, 쌀, 수수, 감자, 보리 등이며, 특히 해바라기 씨 생산은 러시아 전

체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류는 양파, 양배추, 배추, 홍당무, 상

추,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중 양파가 대규모

로 재배되고 있다.37)

<표 7> 로스토프주 농업생산 현황(2008년)

작물 재배면적(천 ha) 생산량(백톤) 단위생산량(톤/ha)

곡물전체
(옥수수 제외) 2,543.4 83,637.0 3.29

밀 1,942.6 67,697.3 3.49

수수 83.8 1,259.3 1.50

메밀 7.6 67.6 0.89

보리 433.8 12,777.7 2.95

쌀 12.4 445.4 3.58

옥수수 231.2 5,316.6 2.75

사탕무 11.1 3,121.0 27.99

해바라기 씨 1,124.9 13,580.4 1.21

감자 35.6 3,635.0 10.17

채소류 35.3 4,552.2 12.91

출전 : 로스토프주 통계연보, 2009년

37) 한국농어촌공사,「러시아 로스토프주 고려인동포 정착안정화 지원사업 최종보

고서」, 2010년 7월,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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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토프나도누 시는 돈 강변과 아조프 해라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일찍

부터 ‘카프카즈의 관문’이라고 불렸다. 18세기에 철도가 개설된 후 급속히

발전하였고, 3개의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이 돈 강은 러시아의 젖

줄인 볼가 강과 연결되어 있어 로스토프나도누 시는 이 지역 교통의 요지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로스토프 지역은 북카프카즈 지역의 행정중심지인

만큼 다수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농

업 지대를 배경으로 하여 다른 대도시로 이주하기 위한 중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 판매와 수송

으로 수익을 올리고 자녀의 고등교육을 중시하는 고려인들이 선호하는 지

역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하여 舊 소련의 해체로 또 다시 타의적인 이주

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고려인들은 러시아어가 통용되면서 농업에 적합

하고 교육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러시아 남서부 지역(북카프카즈 지

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이 지역에 고려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갔다.

고려인들이 언제부터 러시아 남부의 북카프카즈 지역에 들어와 살기 시

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러시아 당국의 기록에 의하면 1905년을 전후

한 시기에는 이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아직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다.39)

이 지역으로의 고려인 이주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이루어진 고려인 강

제이주정책으로40) 많은 고려인들이 극동지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

38) 김혜진, 앞의 논문, 341~343쪽
39) 부가이 Bugay, N,F, 「카프카즈에서 고려인들의 운명 : 관계와 변화, 앞으로의

전망」,『한러수교 21주년 및 볼고그라드도서관 개관 111주년 기념 볼고그라드

학술대회 자료집-남부러시아 및 볼가하류지역 고려인 사회 조명』,2011, 7~8쪽.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에서는 일본인들 중 러시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경 밖으로 무조건 강제 추방하고 보고

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나, 1904년의 이곳 치안 책임자 보고서에는 이 지역에 고

려인들과 일본인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1905년에도 중국인과

일본인에 관한 보고는 나타나고 있으나, 고려인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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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래, 1950년대 후반에 구 소련 당국에 의해 고려인에 대한 거주 제

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극동지방은 물론 모스크바 등 유럽 러시아지역과

볼고그라드 및 로스토프 지역 등 러시아 남서부 북카프카즈 지역으로 고려

인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아시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부유한 고려인들이 이주하기도 하였다.41)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고려인들의 이주

는 계속되고 있어42),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로스토프

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주 정부 당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

구수에 있어 상위 10위권에 해당하고 있는데43), 러시아 민족에 비하면 그

리 많지 않은 인구이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120여 개의 소수 민족 중에

40) 이창주, 『러시아한반도 한민족통사』, 2010, 우리시대, 260쪽. 지역별로는 우

즈베크공화국 16,272가구 76,525명, 카자크공화국 21,070가구 95,256명 등 총

37,342가구 171,781명이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41) 김상철, 「러시아 북카프카즈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특성」, 『독

립국가연합 고려인사회 연구』, 200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151~154쪽.
카프카즈 지역 고려인 사회 형성 원인을 첫째로는 제2차 대전 시기 중앙아시

아의 경제난국타개 조치로 부유한 고려인 콜호즈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콜호즈와 병합하게 되자, 병합된 콜호즈의 일부 한인들이 카프카즈나 우크라이

나로 이주하였고, 둘째로는 1950년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벼농사 지대를 목화

재배지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리자 상당수 고려인들이 북카프카즈나 우크라이나

등지로 이주하여 벼농사와 기타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한다.

42) 욜낀 한글학교 교사 최예직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로스토프주 욜낀 지역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대부분 1990년대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하여 대부분 감자, 양파, 오이, 토

마토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

해 있는 상황이다.

43) 주 정부의 인구조사통계에 의하면 1979년 전체 4,079,024명 중 고려인은 5,783

명으로 전체의 0.14%, 1989년 4,292,291명 중 7,132명으로 0.17%, 2002년

4,404,013명 중 11,669명으로 0.26%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도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공식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지만 고려인의 숫자는 훨씬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NGO 관계자, 각 지역 한글학교

교사, 지역고려협회장 등에 의하면 로스토프 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수

는 최대 45,000~5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인구조사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무국적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추산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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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하여 이주하는 고려인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당

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주 고려인은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

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북오세티야, 스타브로폴, 크라스노다르, 로스토프

주에 해당하는 북카프카즈 지역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출신으

로 집값이 싼 농촌에 살면서 주로 고본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프카스 지역에서 테러가 빈발하자 그곳의 많은 고려인들도

구소련 시절부터 안정된 생활을 하는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들에 의지하여 로스토프 지역으로 재이주하고 있다. 현지 고려인협회에 따

르면, 로스토프 주의 고려인 수는 약 3만 명에 달하여44) 소련 붕괴 이후

10여 년간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농업 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달리 점차 나

빠지고 있고45), 젊은이들의 농업 기피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 지역

에서 농업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려인 사회가 점차 어떤 형태로든 변

화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46)

다음에서 언급할 2011년 설문지 조사에 응답한 고려인들의 직업을 분석

한 결과 의사, 약사, 공무원 등 전문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 지역 농업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고려인 사회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

다.

44) 김호준, 앞의 책, 433쪽.

45) 이곳 농업 작물은 밀, 감자, 오이, 토마토 등인데,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토지

임차를 통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규모 경작지 등 농업비용이 높은 밀농사

는 소수의 부농 외에는 하지 못하고 소규모 농업인 양파, 감자,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토지임대료, 인건비, 농약대금 등의 지속

적인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의 유

일한 한국의 농업투자기업인 (유)셀트리온 돈 관계자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하

여 2011년에 오이, 토마토 등의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한다.(노인회

장의 욜낀 지역 고려인 겨울나기 현황 면담 내용 중)

46)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선교활동하는 한국인 목사 가운데 일부는 현지 농업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 농업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기농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고려인들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모스크바 삼일문화원

전임 원장 이형근 목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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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이주 내력

가. 이주 고려인의 출신지역 분석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설문에 답변한 사람들의 연령별 구성, 부모 및 조부모의 출신지역

및 직업을 분석하여 이 지역 고려인 사회의 형성 과정의 일단을 살펴보고

자 한다.

2011년에 한국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총 356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령, 출생지역,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문화 인

식 등과 관련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47)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안

배하여 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문지 조사가 로스토프 주에 거주

하고 있는 고려인 사회의 다양한 이주 배경, 이전 거주지 현황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고려인 거주의 전반

적인 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성과와 비교하면 잘 파악될 수

있다.

<표 8> 응답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계

답변(명수) 10 70 67 97 64 24 332

비율(%) 3.0 21.1 20.2 29.3 19.2 7.2 100

우선 설문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6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 고려인 사회의 특성 상 고등학력 이

47) 2012년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수강생을 중심으로 총356명 대상의 설문지

조사와 문항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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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한글을 배울 필요가 없거나 이미 한글을

체득한 경우가 많다.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의 경우 2001년도에 개설되

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로스토프주로 이주한 고려인의 경우에는 교육원을

통한 한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로 가족과 고려인 사회에서 자체

적으로 한글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2001년 이후에는 30

대~60대의 상당수 고려인들이 <표 9>의 한국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355명 중에서 29.9% 만이 가능

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자 전체 응답자 141명 중 23.4%, 여자 전체 응답자

214명 중 34.1% 만이 한국어로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어

를 알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355명중에서 78.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기회가 있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50명 중에서 88.9%가 ‘그렇다’, 11.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현

재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들

의 욕구가 매우 커서 한국어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한 한국어 학습의 자발적인 요구가 많은 것은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점과 학업이나 취직, 한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

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48)

이러한 고려인들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한국어강좌 및 한국

문화강좌 수강 현황에 잘 나타나 있다. 마땅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현

실에서 <표 9>와 같이 한국교육원 등의 강좌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1,200

여 명의 수강생들이 한국 관련 수업을 수강하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체험

하였고, 관할 한글학교 및 지역문화학교를 합하면 약 4,300여 명이 한국문

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하였다.

48)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고려인 3,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독립국가

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2003,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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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로스토프한국교육원 운영강좌 및 관할 내 한글학교 운영 현황(2009~2011)

연도 구 분 강좌 수 학생 수 교사 수 주당 총시간 수

2009

교 육 원 8 213 13 58

한글학교 62 2,043 62 256

지역문화학교 2 70 2 9

교 육 원 13 384 16 72

2010 한글학교 69 1,110 48 150

지역문화학교 2 70 2 9

교 육 원 24 500 16 50

2011 한글학교 69 924 40 150

지역문화학교 2 70 2 9

* 교육원강좌 : 한국어, 컴퓨터, 가요, 한국문화, 역사, 무용 등(이하 동)

출전 : 한국교육원 정기보고 자료(2009~2011)

<표 10>의 ‘부모의 출생지역 분포’를 보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서 로스토프까지 다양한 지역을 나타나고 있다. 로스토프 주 고려인들 344

명 중 우즈베키스탄 143명(41.6%), 로스토프 138명(40.1%), 카자흐스탄 17

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출생지역 분포’도 마찬가지로 우즈베

키스탄117명(36.9%), 로스토프 49명(15.5%), 카자흐스탄 39명(12.3%) 순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줄어들고 카자흐스탄, 사할

린 지역에서의 이주 숫자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부모의

로스토프 출신이 15.5%에서 부모 세대에서는 40.1%로 2배 이상으로 증가

하여 점차 로스토프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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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 합계

부모
답변(명) 143 17 9 10 138 27 344

비율(%) 41.6 4.9 2.6 2.9 40.1 7.9 100

조부모
답변(명) 117 39 11 20 49 81 317

비율(%) 36.9 12.3 3.5 6.3 15.5 25.5 100

<표 10>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역 분포

‘응답자 연령별 현황’ <표 8>에 나타난 응답자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

려해볼 때 로스토프로 이주한 시기가 상당히 폭넓은 기간에 걸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러시아 남부 지역 실태를 조사하면서

첫째, 1960년대부터 이주하여 정착한 토박이 집단, 둘째, 중앙아시아 등지

의 내전과 민족주의적 위협과 같은 긴급 상황을 탈출해 이주해 온 난민과

강요된 이주민, 셋째, 임차농을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집단, 넷째, 북카프카즈, 사할린, 중국 등지에서 건너온 고려인으

로 나눈 바 있다49).

출생지역의 분포는 2016년 8월 현지에서 진행된 1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

출신 지역 비율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역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후술할 4장

에서 분석하였다.

나. 개별 사례로 본 이주 실태

이미 고령에 접어든 고려인 1,2세대들은 구 소련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의 시대를 살아온 러시아 고려인 수난사의 산 증인이다. 러시아 남부의 고

려인 사회가 형성되어온 과정은 바로 이들의 이주 내력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사료의 활용이 어려운 연구 환경을 보완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 개별적 인터뷰를 통한 개별적 생애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49) 김재기․이봄철, 앞의 논문,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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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50)을 활용하여 러시아 남부 지역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인터뷰를 위하여 현지 고려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8월 현지를 탐방하여 로스토프 주로 이주한 10명을 면담하였다. 면

담 기초 설문지 내용<부록 1>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이주 시기는 1969년부터 최근의 2012년도까지 실로 다양하다.

1950년대 거주제한 조치의 해제와 舊 소련의 해체로 고려인의 이주가 자유

로워진 점을 감안했을 때 이주한 고려인들의 연령과 이주 간 특별한 상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자가 우즈베키스

탄 출신 5명, 카자흐스탄 4명, 사할린 1명이라는 점을 보면, 앞서 2011년도

설문조사에서 밝혔듯이 중앙아시아 두 국가로부터 이주한 고려인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주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총 10명 중 7명이 ‘로스토프주 정부의 초청’,

‘혼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것은 특이할만한 사항

이다. 종래 선행연구에서는 고본질 및 직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 각국의

민족 차별,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점이 이주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면담조사에서도 ‘경제’, ‘민족 차별’, ‘자녀교육’ 등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여성은 결혼, 전문직은 정부 초청, 특정 지역의 전쟁 등 종전의

사유와는 다른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농업 이주의 사례

김 니콜라이 세르게노비치(77세)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가

1965년 카프카즈 다게스탄으로 이주한 후 1970년에 다시 로스토프 주로 이

주하였다. 처음 다게스탄으로의 이주는 부친상 이후 어머니 친척인 외삼촌

50) 문현아,「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구술사연구』

7-1, 2016, 147쪽. 개별적 생애에 대한 구술의 시간은 30~1시간 정도로 상대적

으로 일반구술생애사에 비하면 짧다고 할 수 있고, 본인의 생애에 대해 털어놓

은 부분보다 감춘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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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게스탄에 살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 곳에서 니콜라이는 벼질(벼농사)

을 하고 살았는데 매우 힘이 들고 생계유지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농

업 지역인 로스토프로 1970년에 이주한 후 채소질(채소농사)을 하여 자식

다섯을 키우고 공부시키면서 유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특별히 누가 먼저 이주하여 농사짓기 좋은 곳이라고 권유한 것은 아니었고, 소

문에 듣자하니 농사짓기 좋다고 해서 이주했지요. 가족 전체, 즉 나, 부인, 자녀 3

명이 같이 이주하였습니다. 여기 로스토프에 와서 둘을 더 낳았지요. 지금은 손녀

2명, 손자 6명입니다. 여기서는 벼농사는 짓지 않고 채소 즉 배추, 무, 파,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농사지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토지 임대료 내고, 아이들 5명 모두

를 교육시켰지요.51)

(김 니콜라이 세르게노비치 면담 내용, 2016년 8월)

김 니콜라이씨는 국가의 토지를 빌려서 채소농사를 짓고 그 수익으로 임

대료와 세금을 내면서 자녀교육과 생활비를 충당하였던 전형적인 ‘고본질’

농업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고본질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벼

농사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양파, 수박, 오이, 가지 등 다양한 작물재배로

변화해 갔다. 고본질에 좋은 입지조건이란 생산과 판매가 상대적으로 유리

한 지역으로 고본질을 하는 고려인은 그런 땅을 찾아 유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가진 남부 러시아의 볼고그라드나 카프카즈, 우크라이

나 등 지역이 고려인의 고본질 대상으로 확대되었다.52) 김 니콜라이씨의

경우, 자식 공부까지 시킬 정도로 상당한 수익을 내는 고본질을 한 것이고,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벼농사로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다게스

탄53)을 떠나 아예 로스토프 주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경우는 고려

51) 면담자의 기억이 정확하고 이러한 임대농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면 1970

년대 구 소련시절에 국유지의 임대 농업의 허용으로 농업의 민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져,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지는 3명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고본질로 일정 수익을 올렸

다는 언급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52) 김호준, 앞의 책, 32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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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고본질에 유리한 생계 유지를 위한 배경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교육열 때문에 이주하였다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그의 자식들은 채소 농

사 및 판매업, 수의사, 초밥집 사장, 그리고 한국 취업 등 성공한 고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 글라브지아 장게로브나(81세)씨의 경우도 농업 이주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두 살 때 강제 이주를 당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다. 그녀는 1950년 카프카즈 지역의 카바르디노발카

르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였는데, 아버지 병환으로 기후 조건이 좋

은 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게 되

었는데 남편과 함께 고본질을 하였다. 1969년 로스토프로 이주한 그녀는

주차장, 흐렙(빵) 공장, 가구 공장 등에서 일하며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였

고 남편은 고본질을 계속 하였다.

남편은 계속 농사짓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결혼시켰지요. 아들

둘, 딸 셋 모두가 로스토프에서 살고 있지요. 로스토프로 온 이유가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왔어요. 큰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다른 곳에 있는 대학을 가면 아이가 고

생하니까 여기저기 방도 얻어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여기로 왔지. 아이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랬지요. 아들, 딸도 모두 기술대학 졸업하고 다들 결혼도 했지

요.

(김 글라브지아 장게로브나 면담 내용, 2016년 8월)

53) 다케스탄 공화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평지에 산악사람들

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시 사회와 시골 저지대 사회에 대한

산악 사람들의 지배를 초래했다. 그 결과 종래 목축을 하면서 살던 쿠믹, 노가이

인들은 자신의 땅들을 대부분 빼앗기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쿠믹, 노가이,

레즈긴인들은 다게스탄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고 있다. 다케스탄 공화국은 러

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분포됐고 서로 다른 언어들이 공존해 ‘현대판 바

빌론’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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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직업인 이주의 사례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로서는 정치색이 엷은, 사회적 차

별을 덜 받는 전문분야로 진출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구소련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고려인의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자녀교육

에 열성을 기울였던 고려인들의 교육투자가 결실을 맺은 결과이기도 하다.

젊은 고려인들이 학자, 연구원, 문화인,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직종으로 진

입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고려인들이 최상위층으로 진입하기는 힘들었고,

러시아인과 각 지역의 거주 민족 사이의 중간층으로 머물렀다.54) 즉, 러시

아인이 지배하는 체제 속에서 한국인은 그 사회 체제를 유지, 운영하도록

기여하는 중간자로서 존재하며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 세르게이 쥬피로비치(74세)는 아스하바디(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의사를

하다가 1985년에 로스토프로 이주하였다. 그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

스프롬(Gazprom)의 의사로 초빙되어 가족이 함께 이주하였다. 강제 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최 세르게이는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도 자식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의 덕분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주로 이사를 하

고 그곳에서 의대를 졸업하였다.55) 40대 초반에 러시아로 초빙된 것을 보

면, 그의 의학 실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로스토프 주로 가족 구성원을 이끌고 이주한 것에서 로스토프 주가 가지고

있는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장 세르게이 그레고리치(86세)가 있다. 그의 부모는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하게 된 이후 1964년 농업환경이 좋은 로스토프 주

로 이주하였다. 장 세르게이는 농업에 종사한 부모님 덕분에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스트라마 인스티뚜뜨(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근무하였다. 부모님을 따라 1977년에 로스토프 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54) 김호준, 앞의 책, 307~308쪽.
55) 최 세르게이 쥬피로비치씨 면담 내용(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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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조프에 있는 체르노모르스키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였다.56) 장 세르게이씨는 아크로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회

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고, 한국교육원이 생기기

전까지 아크로에서 한국 문화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장 세르게이의 딸은 현재 러시아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

로스토프로 온 이유는 경제적 이유나 자녀교육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계

신 곳에서 같이 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로스토프로 오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로 오지 않았겠지요. 가족 때문에 이주한 것입니다. 제가 이주

한 이후에도 부모님은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저는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일하였

습니다. 직업에 만족하고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장 세르게이 그레고리치 면담 내용, 2016년 8월)

그는 경제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닌,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함이라

고 이주 원인을 밝혔다. 당시 구 소련에서 교직, 의사, 법률가 등은 그다지

경제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57) 그러므로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이주

실상을 제대로 얘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로스토프 주가 거주지로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 농업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녀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58)

또 다른 사례로서 문 미하일 인소노비치(66세)도 유사한 이주 경로를 밟

고 있다. 그의 부모님들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후 농업에 종사하

다가 1957년에 다게스탄으로 이주하였다. 문 미하일은 부모님과는 달리 모

56) 장 세르게이 그레고리치씨 면담 내용(2016년 8월)

57) 김호준, 앞의 책, 309쪽

58) 반 림마씨의 경우, 테크니굼(기술학교)를 나오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농업을 통해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사촌형과 함께 농사일에 전념하게 되었고 차

사고 집 사는 등 상당히 유복하게 살았다. 그만큼 1970~80년대에 남부 러시아

의 농업상황은 좋았다.(「유가이 미이론, 반 림마 부부 이야기」, 이채문,『남부

러시아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고려인 생활사』, 책과 세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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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바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도서관학을 전공한 이후에 부모님이 계시

는 다게스탄으로 이주하여 도서관 업무를 맡았다. 1984년 로스토프나도누

시에 있는 돈스카야 국립도서관에 초빙되게 되자 그는 가족 모두와 함께

로스토프 주로 이주하였다. 앞서 두 사례와 다른 점은 농업이나 고본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아들과, 식당 매니저를

하고 있는 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돈’과 ‘경제’를 반복하고 있다

는 점,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전파 중심지로서 아크로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

면서도 운영비 부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복하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여

유있는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도 국립도서관의 공무원이

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소득원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

에 경제적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로스토프 고려인 사회에 위기가 왔어요.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이

제 농사질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요.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 고려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당장 해결이 안 될거구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 견

디면서 살아야지.

(문 미하일 인소노비치 면담 내용, 2016년 8월)

다) 결혼 이주의 사례

결혼 이주의 경우, 고려인 이주자 중에서 여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69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를 졸

업하고 1965년도에 러시아 사라토프 시의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

고 지금의 남편(에두와르드)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녀는 맏딸 낳고 나서

1970년 로스토프로 이주하였다. 그녀가 이주한 이유는 남편이 로스토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녀는 세탁

관련 기술자로서 활동하였고 그 공로로 공산당에 입당하여 누구나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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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위에 올랐는데도 그녀의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공산당에서 탈당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농업’에서 얻는 수익에 있었

다.

“대학에서는 섬유와 세탁 기술을 전공했습니다. 세탁소에 가서 옷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옷감을 짰는지, 어떻게 세탁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기

술은 인정받아도 월급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도 월급을 받아서 쏠쏠히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 일하는데, 월급은 적었어도 회사에서 공짜로 여행을 많이

보내주었어요. 독일, 불가리아도 갔다 왔지요. 1970년에 들어가 1983년에 나왔어요.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지. 계속 아이도 생기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있으

라고 해서요.”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 면담 내용, 2016년 8월)

회사와 공산당원 생활을 그만두었어도 이 갈리나씨는 매우 활동적이어서

1990년 고려인 단체 창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1991년 아크로가 탄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그 후 아크로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였다.

우가이 에리사도 결혼을 통해 로스토프로 이주한 사례이다. 그녀는 우즈

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살다가 1969년에 날칙으로 이주하였고, 1971년에 로

스토프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1996년 로스토프로 이주하기 전

까지 날칙에서 25년간 살았는데, 그녀의 남편은 양파농장에서 일했다고 한

다. 고본질로 추측된다. 결혼 이후 그녀는 학교의 비서일을 잠시 보다가 육

아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고본질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고 육아에만 신경쓸 수 있었다.

“대개 부부가 다 일을 하지만,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애를 키웠어요.

남편이 일하는데 벌이도 괜찮고 해서요. 딸은 1982년에 날칙에서 학교를 마치고

크라스나다르로 가서 대학에서 공부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합니다. 아들도 마찬가

지로 모스크바 옆의 브랸스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가이 에리사 면담 내용, 2016년 8월)



- 39 -

라) 차별과 전쟁으로 인한 이주 사례

강제 이주 이후 ‘특별이주민들의 거주제한조치 해제법’(1956)이 공표됨에

따라 고려인의 이주 지역은 중앙아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 타지키스탄의 고려인들은 1992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전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각 지역으로 이주하

였다.59) 리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67세)는 타지키스탄 내전과 관련하여

이주한 사례이다. 그는 1949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고,

1966년 타지키스탄의 수도 뒤상베로 갔다. 그곳에서 군대와 대학을 마친

그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다. 그 후 타지키스탄

내전이 발생한 초기인 1990년 그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우수리스크로 이주

하였다.

“1990년에 우스리스크로 나갔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큰 전쟁이 났는데, 궁리를

해보니 고려인이 다른 민족끼리 싸움하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 떠났습

니다. 또한 공장에서 쁘리까스 타지키스탄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

를 떠나야 했습니다. 러시아어 말고 타지키스탄어를 내가 왜 배워야 하나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니 어떻게 키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당시 맏아

들이 12살, 딸은 10살이었습니다. 머나먼 우스리스크로 가게 된 이유는 부모님들이

원래 그곳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2년 살았습니다.”

(리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 면담 내용, 2016년 8월)

리 게오르기는 22년 살던 우스리스크를 떠나 가족을 이끌고 2012년 로스

토프로 이주하였다. 우스리스크로 이주할 때에는 전쟁과 언어 장벽 때문이

었지만, 로스토프로 이주한 것은 맏아들과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함이

었다. 그의 맏아들은 모스크바에서 일하다가 들어왔고, 딸은 우스리스크에

서 로스토프나도누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결혼하여 들어왔다. 그의 맏아들

이 로스토프에 첫발을 디뎠을 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

59) 이채문,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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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는 고려인들이 적었던 상태였다. 그는 고려인협회인 아크로 활동

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스토프나도누가 우스리스크보다 규모도 크고 고려

인 인구도 많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려인의 이주 이후로 로스토

프 지역이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로스토

프나도누로 온 것이 최근의 일이었지만, 그의 부모 대로부터 자식에 이르

기까지 이주사에는 고려인의 험난한 여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다. 종사 업종

<표 11>은 설문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에 대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로스

토프 주를 비롯한 러시아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 문제, 특히 고본질과 관련된 농업 이주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표11>의 직업 분포를 보면 로스토프 주의 고려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업 이주민 중심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다른 업종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의사와 약사, 개인사업, 상업, 교수와 교사,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로스

토프 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초기의 농업, 개인사업, 상업 중심에

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

하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걸맞게 고려인 사회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직업
농

업

상

업

개인

사업

교수

교사
공무원

군인

경찰

의사

약사

기

타
합계

답변(명) 57 44 52 20 13 13 134 5 338

비율(%)
16.

9

13.

0
15.4 5.9 3.8 3.8 39.7 1.5 100

<표 11> 설문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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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농업 경영에 실패하여 위기에 처한 고려인 농

가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도록 강

요당하고 있는 고려인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려인 사

회의 직업 구성의 다양화 현상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농업 분야

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보다 독보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서서 뿌리를 내려온

고려인 사회가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할 때, 농업경영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

민족정체성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인종적 또는 문화적 집단

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60), ‘자신에 대

한 규정(self-labeling), 소속감, 긍정적 평가, 소속 집단에 대한 선호, 민족

에 대한 관심과 지식, 소속된 집단에 참여’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

합체61)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와 민족성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타타르족,

우드무드족, 그루지야족, 우즈벡족 등의 소수민족들은 자기 정체성의 기반

을 동일한 언어와 문화에서 찾지만,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고려인이

라는 것과 고유한 음식문화에서 찾는다고 한다.62) 고려인 사회의 언어를

분석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고려인은 이미 한국어와, 자신들이 사용

60) Christine I Bennet, 김옥순, 김진호 외 8인 공역,『다문화교육(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139쪽.

61) J. Phinney, When We Talk about Ethnic Groups, What We Mean?,
American Psychologist, 51쪽 no. 9:923(위의 책, 139쪽 재인용)

62)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

판부, 2004,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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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고려 말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이다.63)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물론 고려인이 사용하는 말에는 러시아어가 혼용되

어 사용되고, 한국어에는 영어가 혼용된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같은 한국

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고려인은 고립된 상태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한국어를

사용하였고, 고려 말과 한국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 지 이미 80년이

흘러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64).

본 연구에서는 혈통이나 고유 풍습의 유지, 언어 등 외형적인 요인과 더

불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의 정도인 내면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출생지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설문지 조사를 토대로 연령, 출생 지역, 한국어 구사 여

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부

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와의 상관성도 살펴보았다.

모든 항목의 질문에 대한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이

다.65) 항목마다 분석 숫자가 다른 것은 응답자 수가 항목에 따라 차이가

63) 이채문, 『남부 러시아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고려인 생활사』, 책과세계,

2013, 111쪽.

64) 리타티야나(고려인 4세)는 2016.11.11.일 경기도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회 한

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쓰는 고려 말은 강

제이주 이후 함경도 사투리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말이 뒤섞여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 까닭에 한국어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려인

과 한국인 사이에 언어와 문화 장벽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우려하였다. 그에

따르면 김치는 ‘침치’, 상추는 ‘상차’, 찐빵은 ‘삐고자’, 절편은 ‘쳄뻬니’, 돌잔치는

‘아샨디’, 괜찮다는 ‘일없다’ 등으로 말한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16.11.17. 기사

65) 카이제곱 검정은 카이제곱 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으로, 관찰된 빈도가 기

대되는 빈도와 의미있게 다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방법이

다. 자료가 빈도로 주어졌을 때, 특히 명목척도 자료의 분석에 이용된다. 카이

제곱 값은 “χ2 = Σ (관측값 - 기댓값)2/기댓값”으로 계산한다. 검정 유형으로

는 동질성 검증과 독립성 검증 두 유형이 있다. 동질성 검증은 ‘변인의 분포가

이항분포나 정규분포와 동일하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는 어떤 모집단의 표

본이 그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한다. 독립성 검증은 변

인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되며, 기대빈도는 ‘두 변인이 서로 상관이 없고 독립

적’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빈도와의 차이를 통해 기대빈도의 진위

여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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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기 때문이다.

1) 외형적 요인

가. 한국어 관련

디아스포라 민족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민족들의 모국어 사

용 실태, 모국어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355명 중

에서 106명(29.9%) 만이 ‘그렇다’, 249명(70.1%)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2>는 “부모 및 조부모 출생지”와 연관하여 “한국어로 말할 수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표 12> 부모, 조부모 출생지와 한국어 말하기 능력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108명
(75.5%)

9명
(52.9%) 5명(55.6%)

7명
(70%)

95명
(68.8%)

19명
(70.4%)

그렇다
35명
(24.5%)

8명
(47.1%)

4명(44.4%)
3명
(30%)

43명
(29.6%)

8명
(29.6%)

조부모

아니다 81명
(69.2%)

29명
(74.4%)

8명(72.7%) 12명
(60%)

35명
(71.4%)

59명
(74.7%)

그렇다
36명
(30.8%)

10명
(25.6%)

3명(27.3%)
8명
(40%)

14명
(28.6%)

20명
(18.7%)

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44 명 중 ‘그렇다’29.4%, ‘아니다’

70.6% 로 카이제곱이 0.367로 나타났고, 조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15명 중 ‘그렇다’ 28.9%, ‘아니다’71.1% 로 카이제곱이 0.834로 나

타나 모두 유의확률 0.05보다 크게 나타나 ‘부모와 조부모의 출생지역’은

응답자들의 한국어말하기 능력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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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355명중에

서 280명(78.9%)가 ‘그렇다’, 75명(21.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3>은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와 연관하여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3> 부모, 조부모 출생지와 한국어를 알아야 하는가의 당위성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35명(24.5%) 5명(29.4%) 3명(33.3%) 1명(10%) 27명(19.7%) 3명(11.1%)

그렇다 109명(75.7%) 12명(70.6%) 6명(66.7%) 9명(90%) 110명(80.3%) 24명(88.9%)

조부모

아니다 31명(26.3%) 11명(28.2%) 4명(36.4%) 1명(5.0%) 9명(18.8%) 12명(15.2%)

그렇다 87명(73.7%) 28명(71.8%) 7명(63.6%) 19명(95%) 39명(81.3%) 67명(84.8%)

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44 명 중 ‘그렇다’ 78.5%, ‘아니다’

21.5% 이었고, 조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15명 중 ‘그렇다’

78.4%, ‘아니다’ 21.6%로 나타나 카이제곱이 모두 유의확률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설문에 응한 고려인

들은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52명 중

‘그렇다’에 34.4%, ‘아니다’에 65.6%가 답하였다.

<표 14>는 ‘부모 및 조부모 출생지’와 연관하여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41명 중, ‘그렇다’ 34.6%, ‘아니다’

65.4% 로 카이제곱이 0.004로 유의확률 0.05보다 작아 부모님의 출생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부모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12명 중, ‘그렇다’ 34.3%, ‘아니다’ 65.7%로 카이제곱이 0.197로 유

의확률 0.05보다 크므로 조부모의 출생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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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모, 조부모 출생지와 가정 내 한국어 사용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107명(74.3%) 5명(29.4%) 4명(44.4%) 6명(60%) 93명(61.9%) 18명(66.7%)

그렇다 37명(25.7%) 12명(70.8%) 5명(55.6%) 4명(40%) 51명(39.1%) 9명(33.3%)

조부모

아니다 80명(68.4%) 23명(59.0%) 6명(54.5%) 11명(55.0%) 26명(56.5%) 59명(74.7%)

그렇다 37명(31.6%) 16명(41.0%) 5명(45.5%) 9명(45.0%) 20명(43.5%) 20명(25.3%)

이상에서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며,

조부모의 출생지와는 상관성이 크지 않으나 부모의 출생지에 따라서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

는 기간이 조부모보다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되며,

부모의 출생지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기회가 있으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50명 중

311명(88.9%)이 ‘그렇다’, 39명(11.1%)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한국어 습득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는 ‘부모 및 조부모 출생지’와 연관하여 ‘기회가 있으면 한국어

를 배우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 부모, 조부모 출생지와 한국어 습득 의지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18명(12.6%) 2명(11.8%) 0명 0명 16명(12.0%) 3명(11.1%)

그렇다 125명(87.4%) 15명(88.2%) 9명(100%) 10명(100%) 117명(88.0%) 24명(88.9%)

조부모

아니다 14명(11.9%) 3명(8.1%) 1명(9.1%) 1명(5%) 8명(17.0%) 6명(7.7%)

그렇다 104명(88.1%) 34명(91.9%) 10명(90.9%) 19명(95%) 39(명83.0%) 72명(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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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있으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카이제곱이 부

모는 0.750, 조부모는 0.569로 모두 유의확률 0.05보다 크므로 한국어를 배

우고자 하는 욕구가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와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와 무관하게 한국어를 배우

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보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고, 집에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고, 기회가 있으

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언어적 측

면에서 모국어 구사능력 정도는 정체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고려인들의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현지 언어의 필요성은 증대되지

만 현지에서의 모국어의 활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모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선택한

언어가 자녀들이 갖는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66)와도 일

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

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점과 학업이나 취직,

한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67) 한국

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고려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6) 폴 콜리어(김선영 옮김), 『엑소더스-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

21세기북스, 2014, 96쪽. 독일로 이주한 터키인 2세대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이

주자들이 자라면서 사용한 모국어가 독일어인지, 터키어인지를 추적하였다. 즉

부모들이 선택한 언어가 자녀들이 갖는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부모의 언어 선택에 따라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이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독일어)에 능숙해

지면 이러한 언어 선택은 교육이나 구직과 관련해 전혀 차이를 주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67)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고려인 3,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독립국가

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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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문화 관련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54명 중 293명(82.8%)

이 ‘그렇다’, 61명(17.2%)이 ‘아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16>은 ‘부모, 조부모 출생지’와 연관하여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습니

까?’라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6> 부모, 조부모 출생지와 한국 문화 관심도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32명(22.2%) 3명(17.6%) 1명(11.1%) 0명 19명(14%) 3명(11.1%)

그렇다 112명(77.8%) 14명(82.4%) 8명(88.9%) 10명(100%) 117명(86%) 24명(88.9%)

조부모

아니다 22명(18.8%) 8명(20.5%) 1명(9.1%) 1명(5.0%) 7명(14.3%) 15명(19.2%)

그렇다 95명(81.2%) 31명(79.5% 10명(90.9%) 19명(95.0%) 42명(85.7%) 63명(80.8%)

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43 명 중, ‘그렇다’ 83.1%, ‘아니다’

16.9%로 카이제곱이 0.249로 나타났고, 조부모 출생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

답자 314명 중 ‘그렇다’ 82.8%, ‘아니다’ 17.2%로 나타나 카이제곱이 0.604

로 나타나 모두 유의확률 0.05보다 크므로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와는

별개로 응답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의 금강산 무용단, 여성합창

단, 어린이합창단 등의 각종 문화 활동과 탈춤 공연68) 등 한국문화관련 프

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고유한 음식문화의 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이다.

<표 17>, <표 18>은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다.

68)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씨 면담 내용. 또한 로스토프주 한국교육원 산하 무용단,

합창단 등의 공연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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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한국음식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8 2.5

그렇다 314 96.3

기타 4 1.2

합계 326 100

<표 18> 집에서 직접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5 1.5

그렇다 316 97.0

기타 5 1.5

합계 326 100

<표 17>, 표< 18>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음식을 잘 알고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 음식은 김치, 잡채,

국 등으로 국을 끓여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이용한 한국 고유의 요리 문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전 연령대의 고른 참여가 이루어진 2000년도 조사에서는

49%를 차지했고, 2002년도 조사에서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음식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것은 러시아 내에서 거주하

는 고려인으로서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2000년도 조사에서는 40대

이상의 답변자가 많았던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지

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전통 음식을 나름대로 고수해 왔고, 한국교

육원이 고려인을 대상으로 불고기 요리, 잡채 요리, 전 부치기 등의 전통요

리 실습과 김치 담그기 등의 행사를 주관한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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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빵과 육류 중심의 러시아식 음식 문화 속에서 밥, 장국

중심의 채식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다. 여전히 김치를 담궈

먹고, 국시(국수)를 별식으로 즐기며, 개자이(개장국), 된자이(된장), 고추자

이(고추장), 지러이(간장), 밥이물이(물 말아 먹는 밥)을 먹는다.69)

<표 19>, <표 20>, <표 21>, <표 22>는 한국 풍습 및 장례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다.

<표 19> 장례, 제사, 설날, 추석 등의 한국풍습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56 16.6

그렇다 273 80.8

기타 9 2.6

합계 338 100

<표 20> 돌아가신 분(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14 4.1

그렇다 320 94.7

기타 4 1.2

합계 338 100

<표 21> 장례, 제사 때 한국풍습대로 하고 있습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35 10.4

그렇다 295 87.2

기타 8 2.4

합계 338 100

69) 김호준, 앞의 책, 486~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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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장례나 제사 등 의식을 한국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34 10.1

그렇다 296 87.5

기타 8 2.4

합계 338 100

위 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설날, 추석 등의 한국 명절과 장례와 제사 의

식에 대해서 고려인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으며, 지금도 어른들이 보인 방

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풍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고려인 단체를 중

심으로 한국 전통 관습과 의례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음력설에 설

날 행사를 열거나 단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상당수 고려인들이 지금도 설날, 단오, 추석 등 민족 명절을 기억하고 기념

하기 위해 음력이 표시된 한국의 달력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교육원에서도 고

려인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음력이 표시된 달력을 자체적으로 만들

어 보급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한국의 전통 풍습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로스토프 주

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제례와 장례 절차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고

려인 사회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교육원이 설날, 추

석, 단오 등 명절 행사 때 전통 문화 계승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일

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자기 족보의 7세대까지 알고 제사를 지내

야 한다’거나, 장례식을 ‘고려인 전통식’으로 차리고 ‘부모님한테 들은 그대

로’ 차린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70) 그렇지만 의례 가운데 상당수는 주변

70) 이채문, 『남부 러시아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고려인 생활사』, 책과세계,

2013, 73쪽 및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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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모습도 보였다. 예를 들어, 카자흐인의 영향을

받아 회갑보다는 50세 생일잔치를 크게 치르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입

관할 때 관 뚜껑을 덮지 않고 장지에서 덮고 관이 방에서 나갈 때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의례와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큰 것도 사회주의

국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71)

<표 23>, <표 24>는 결혼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다.

<표 23> 고려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자녀(손자녀)가 있습니까?

구분 응답자 수 비율(%)

답변

아니다 140 43.0

그렇다 179 54.9

기타 7 2.1

합계 326 100

<표 24> 자녀들은 고려인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명 비율(%)

답변

아니다 45 13.8

그렇다 143 43.9

상관없다 132 40.5

기타 6 1.8

합계 326 100

고려인과의 결혼(43%)과 비 고려인과의 결혼(54.9%)에서 비 고려인과의

결혼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민족과의 결혼이 많아지는 것은 현지

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겠다.72) 이것은 다른 연

71) 김호준, 앞의 책, 481~482쪽.
72) ‘짜구배’, ‘올구배’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짜구배는 고려인이 다른 민족과 결혼

하여 낳은 2세를 가리키고, 올구배는 짜구배가 다시 고려인과 결혼하여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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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2000년도 4개 도시에서 비 고려

인 배우자의 비율은 모스크바 26%, 상트 페테르부르크 25%, 알마티 20%,

타쉬켄트 7%로 나타났고, 북 카프카즈 지역의 2002년도 조사에서는 고려

인 배우자의 비율은 69%, 비 고려인 배우자의 비율은 31%로 나타났다.73)

2011년도 조사에서 비 고려인 배우자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으며, 고려인

사회에서 타 민족과의 결혼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의

고려인들은 대체로 고려인들과 결혼하였지만, 후손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종들도 허용하고 있다. ‘막내딸’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흑인’만

아니면 된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이다.74)

2) 내면적 요인

모국어의 구사 정도와 전통문화의 유지 등 외형적 요인과 더불어 스스로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적 요인도 정체성 파악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자신을 한국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49명 중312명(89.4%)가 ‘그렇다’, 37명(10.6%)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5>는 ‘평소에 자신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한 응답자의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람을 이른다고 한다.(김호준, 앞의 책, 483쪽)

73) 임영상·황영삼 외,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

국어대 출판부, 2005, 159~160쪽
74) 이채문, 『남부 러시아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고려인 생활사』, 책과세계,

2013,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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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별 자기 인식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13명(9.1%) 1명(6.3%) 0명(0%) 2명(20.2%) 14명(10.5%) 5명(18.5%)

그렇다 130명(90.9%) 15명(93.8%) 9명(100%) 8명(80.8%) 119명(89.5%) 22명(81.5%)

조부모

아니다 9명(7.6%) 2명(5.4%) 1명(9.1%) 1명(5.3%) 9명(18.8%) 10명(12.8%)

그렇다 109명(92.4%) 35명(94.6%) 10명(90.9%) 18명(94.7%) 39명(81.2%) 68명(87.2%)

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평소에 자신이 한국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카이제곱이 0.477로 유의확률 0.05보다 크므로 부모의 출생

지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서 조부모의 경우 카이제곱이 0.249로 유의확률 0.05보다 크

므로 조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모와 조부모의 출생지와는 상관없이 평소에

자신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

답자 348명 중 305명(87.6%)이 ‘그렇다’, 43명(12.4%)이 ‘아니다’라고 응답

하고 있다.

<표 26>은 ‘자신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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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별 한국민족에 대한 긍지

구분

출생지

응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할린 로스토프 기타지역

부모
아니다 13명(9.2%) 2명(11.8%) 3명(33.3%) 3명(30%) 13명(9.7%) 5명(19.2%)

그렇다 128명(90.8%) 15명(88.2%) 6명(66.7%) 7명(70%) 121명(90.3%) 21명(80.8%)

조부모

아니다 11명(9.4%) 3명(7.9%) 4명(36.4%) 2명(10%) 9명(19.1%) 9명(11.5%)

그렇다 106명(90.6%) 35명(92.2%) 7명(63.6%) 18명(90%) 38명(80.9%) 69명(88.5%)

이 질문에 대한 분석에서 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카이제곱이 0.070이고,

조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카이제곱은 0.083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확률 0.05

보다 크므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자신

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통 및 고유 풍습의 유지, 언어 등 외형적인 요인과 고려

인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인 내면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부모 및 조부

모의 출생지역과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정도는 부모님의 출생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의 활용도가 낮아 한국어 구사 능력은 부족하지만 한국어 습득의지

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점과

학업이나 취직, 한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

로 생각된다. 고려인들이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나름대로 간직하고 유지하

고 있고, 평소에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과 한국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러시아 남부지역

고려인들은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간직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배경의

하나로 1991년 6월 6일 ‘로스토프 고려인협회’(아크로)가 결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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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크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로스토프 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민

족에 대한 자각심이 고조되고 한글, 민족사, 민족 풍속과 전통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민족문화와 전통의 복원, 한글교육과 자주적인 창작 발전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이 지역 고려인들 가운데 상당 가 중등 및 대학교육을

마쳤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많은 이들은 생산, 보건, 문화 영역에

서 일하거나, 개인 사업에 종사하며,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교직생

활을 하고 있다.75) 이 협회의 특이한 점은 1991년 12월 노인회를 결성하여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회는 젊은이들에게 한민족의 풍습

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한민족 고유의 장례의식을 유지하고 실

행하는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남부러시아 고

려인 사회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직접 인

터뷰를 진행하였던 9명의 고려인들의 답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협회(아크로)의 활동(8-1문항), 로스토프 주정부의 고려인 정책(9-1

문항), 한국에 바라는 점(11 문항)에 대해 <표 27> 과 같이 답하였다.

고려인협회의 활동(8-1)에 대해서 8명이 ‘만족’ 이상을 표시함으로써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로스토프 주 고려인협회(아크로)는 비록 러시

아어이긴 하지만 지역 신문을 발행하여 고려인 사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

며, 앞서 설명한 노인회 외에도 청년단체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다

른 지역의 단체보다 체계적이며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76) 그러나 최근

에는 운영비 부족, 고려인의 관심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협회

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나타나고 있다.77)

로스토프 주정부의 고려인 정책(9-1)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주정부는 나름대로 고려인 단체의 활동과 만남과 문화행사를 지원

75) 임영상·황영삼 외, 앞의 책, 11쪽.

76) 김혜진,「러시아 로스토프 주 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 및 특징」, 354~355쪽.
77)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 문 미하일 인소노비치 등 인터뷰 면담자의 대부분이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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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크로의 운영이나 활동이 고려인들의 기대만큼은

활발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듯하다. 달리 생각하면 고려인은 로스토프 주에

서도 규모가 작은 소수민족에 불과하여 일부 활동적인 고려인을 제외하고

는 주정부의 지원을 직접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동포사회에 대한 한국의 지원(11문항) 분야는 경제적 지원과 문화적 지

원에 몰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로스토프 고려인들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도시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늘어나

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표 27> 개별 면담(8~11번) 답변

구분 A B c D E F G H I

성별 남 남 남 남 남 여 남 여 여

8-1 2 2 1 1 2 3 2 1 2

9-1 2 2 1 3 2 3 3 3 2

11 2 2 2 1,2,3 2,3,4 2 1,2,3,4 1 2

(A:김 니콜라이 세르게노비치, B:최 세르게이 쥬피로비치, C:영 니콜라이 바실

리에비치,

D:장 세르게이 그레고리치, E:문 미하일 인소노비치, F:이 갈리나 알렉세에브나,

G:리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 H:김 글라브지아 장게로브나, I:우가이 에리샤)

8-1. 고려인 단체(아크로)의 활동에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1. 로스토프 주정부의 고려인에 대한 정책에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① 경제적 지원 ② 문화적 지원(한글 교육) ③ 취업 지원 ④ 고려인 단체 지원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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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려인의 긍지를 간직하

면서 현지에서 적응하고 살아나가야만 하는 고려인들의 삶의 태도는 여러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두리(온돌)를 난방하기 위해 ‘목화 관목 같은

것을 모아서 그걸로 구두리를 난방’하였다는 표현하거나78), “우즈벡 사람들

은 머리 안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둔합니다.”라고 적개심에 가까운

표현을 내뱉는 것, 더욱이 러시아 내에서 오랫동안 러시아인들과 살아오면

서도 러시아인들을 ‘마우자’79)라고 표현하면서도 결국에는 마우자와 결혼하

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80)에서 그들의 복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의식과

그곳에서 정착하고픈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살아오면서 현지에 적응하여 온 고려인들이지만 피부, 생김새 등 외모에서

러시아 및 다른 소수 민족과 확연히 구분되는 현실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81)

그러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민족에 대한

자각과 자긍심,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과 언어를 지켜나

가려는 의지가 남부러시아의 고려인 사회를 유지시켜나가고 있는 버팀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78) 이채문, 앞의 책, 194쪽.

79) 필자는 ‘마우자’의 어원이 궁금하여 많은 고려인에게 문의하였으나 그럴듯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다만, 유교문화의 윤리 의식과 전통이 강하였던 초창기

이주 고려인들이 자유분방한 러시아인들의 생활 모습, 특히 자유로운 남녀관계

를 보면서 ‘짐승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즉, 말,소, 돼지라는

한자어인 ‘馬牛猪’라고 불렀지 않았나 싶다. 필자의 이런 견해에 많은 고려인이

수긍하였다.

80)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 면담 내용.

81) 2012년의 설문조사 항목에 “언제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십니

까?”라는 응답 중, 기타 자유 의견에 “거울을 볼 때마다”라는 답변에서 그들의

의식 속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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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지금까지 재러 고려인 사회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로스토프

나도누한국교육원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의 고려인의 이주 배경과 과정 및 결과, 로스토프 주

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러시아 남부 지역의 로

스토프 지역은 구 소련시기에 간헐적으로 고본질 농업 이주가 있었고, 고

려인의 이주가 허용된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업 및 교육 문제와 거주

여건을 고려한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중앙아시아의 상황 변화에 따라 피난

혹은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원인과 배경으로 舊 소련 시절부터 오

랜 기간에 걸쳐 이주가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이후, 이국땅에

서 삶의 터전을 다졌던 고려인은 舊 소련의 해체와 CIS 독립국가연합 내

의 민족 간의 내전 등을 겪으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합집산을 계속하

였다. 이들은 농업기술의 전통,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끈끈한 유대 등을 바

탕으로 러시아 최대 농업지역인 볼고그라드, 로스토프 등 지역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기반을 다져 나갔다.

로스토프 지역은 저렴한 농지 임대료, 광대한 토지, 저임금 및 풍부한 노

동력, 광대한 농산물 시장 등의 유리한 농업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당시에

타 민족에 비해 월등한 농업기술을 가졌던 고려인들의 이주 대상지로서는

최상의 지역이었다. 따라서 거주 이전의 제한 해제와 구 소련의 해체는 본

격적인 고려인 이주의 촉매제였으며, 고본질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은 고려

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매력적인 유인 조건이었다. 농업경영

으로 부를 축적한 고려인들은 자녀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녀들의 상당

수가 의사, 약사, 변호사, 경찰, 군인 등의 전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사회

적 지위를 상승시켜 이 지역에서 고려인 사회의 토대를 닦아 나갔다. 이러

한 직업의 다양화와 농업 여건의 변화는 장차 이 지역 고려인 사회의 변화

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1991년 조직된 고려인협회(AKRO)는 동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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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대변하고 민족 문화의 전파와 유지에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

려인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및 『同 시행령』에 따라 2001년에 로스토프나도누에 설립된 「로스

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은 고려인들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하였고, 고려인

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지 정부관계자 및 소수 민

족 대표자들까지 초청하는 광복절 행사는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살아가게

된 부모와 조부모들의 발자취를 상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신세

대 고려인에게는 자신들의 뿌리찾기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한편, 고려인은 이곳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그 고유한 문화를 유지, 발전시

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점차 약화되어가고는 있으나 고려인들끼리 혼

인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장례, 제사 등의 한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유지해 왔으며, 구정, 단오, 추석 등 민족 명절에는 고려인들이 모여

한복을 입고 한국의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해 왔다. 모국어의 활용도가 낮아 한국어 구사 능력은 부족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며, 평소에 자신을 한국 민족이라

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문화적 자존심은 고려인들

이 현지 러시아인들을 ‘마우자’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고려인들의 생활과 언어, 고유 풍속,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지역의 고려인들은 한민족이라는 자기인식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언어, 문화, 혈연관계 등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고려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로스토프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로스토프주의 농업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고려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잃은 고려인들이 점

증하는 가운데, 일부는 도시 근교로 내몰리거나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다

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82)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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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로스토프나도누 시의 북쪽 시장(찌

메르니히)에 있던 많은 고려인 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83), 고려

인 동포신문(「고려사람 나도누」) 발행, 추석 등 명절 행사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인협회의 활동도 위축되어가고 있다.84) 최근 발효된

“테러방지법”은(2016년 8월) 한국인 선교사에 의한 지원마저 어렵게 하고

있고85), 러시아 당국의 방침에 의해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교육원의 기

능 위축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렇듯 농업, 상업 등 생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고려인협회의 위축

등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남부 고려인 사회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러 고려인 정

책은 친 러시아 정책과 병행하면서 고려인들의 생계 안정과 농업 투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고, 청소년 중심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86)

고려인 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전문 직종 진출 등에 대한 면

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고려인협회(AKPO)의 정상적 운영 및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는 남부러시아 지역의 고려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려움에 처한 남부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 사

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82) 로스토프고려인협회(AKRO) 회장 엠 사샤의 면담 내용(2016년 8월)

83) 2016년 8월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언급하였고, 고려인협회

회장, 현지에서 만난 다수의 고려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고려인의 이름까지 구

체적으로 거론하였다.

84) 2016년 7월 말에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고려협회장 및 영향력있는 고려인들

이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85) 로스토프나도누에서 20년 이상 선교활동으로 고려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강순규,

박선자 목사 내외, 꼬이숙 한글학교의 유가이 유라 목사 등의 증언(2016년 8월)

86) 김원균(한국교육원장,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고려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 재외동포신문, 2007.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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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성별 생년월일

이주년도
출신

국가

현

거주지역

가족관계

1. 로스토프 주로 이주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부모님의 상황 포함)

2. 로스토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① 경제적 이유 ② 자녀 교육 ③ 정치적 이유 ④ 민족 차별 ⑤ 기타

3. 이주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① 가족 ② 친척 ③ 친구 ④ 없음 ⑤ 기타

4. 누구와 같이 이주하였나요?

① 가족 ② 친척 ③ 친구 ④ 혼자 ⑤ 기타

5-1. 이주 이후에 주로 종사한 직업은?

① 농상업 ② 공무원 ③ 전문직(의사, 판사 등) ④ 기술직 ⑤ 기타

5-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예 : 식당 운영, 시장에서 장사, 고본질 등)

5-3. 이주 후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1. 이주 이후에 종사했던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꾼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6-2. ①에 답한 경우(직업을 바꾼 경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7-1. 자녀의 현재 직업은?(자녀 모두 해당)

① 농상업 ② 공무원 ③ 전문직(의사, 판사 등) ④ 기술직 ⑤ 기타

7-2.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은?

① 농상업 ② 공무원 ③ 전문직(의사, 판사 등) ④ 기술직 ⑤ 기타

8-1. 고려인 단체(아크로)의 활동에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2.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9-1. 로스토프 주정부의 고려인에 대한 정책에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2.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 로스토프 고려인 동포 사회의 문제점이 있다면?(가장 큰 문제점 1가지)

11.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① 경제적 지원 ② 문화적 지원(한글 교육) ③ 취업 지원 ④ 고려인 단체

지원 ⑤ 기타

<부록 1> 인터뷰 기초 자료(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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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인터뷰 자료(2016년 8월)

이름 : 문 미하일 인소노비치

성별 : 남

생년월일 : 1949.10.5

출신국 : 카자흐스탄

가족관계 : 부인, 아들1, 딸1

김병혁(이하 김)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우선 로스토프로

이주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문 미하일 인소노비치(이하 문) : 블라디보스톡에서 부모님이 1937년에 카

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후 농업에 종

사하다가 1957년에 다게스탄으로 이주하

였습니다.

김 : 본인도 그때 같이 이주하였나요?

문 : 아닙니다. 나는 모스코바에 있는 모스코바 인슈티튜트 꿀뚜르 대학에

진학하여 도서관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졸업하였는데

졸업 후에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다게스탄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김 : 고려인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까?

문 : 예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지요.

김 : 지금도 고려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나요?

문 :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 : 이제는 별로 없어요?

문 : 녜. 고려 사람들은 시베리아, 모스크바, 로스토프 주 등 러시아 지역으

로 이주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고려 사람들 없었고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살았는데 지금은 러시아 각지로 나와요.

김 : 날칙 지역에서도 고려인들이 점점 도시로 떠나고 있어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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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내쇼날리즘이 강화되어 고려

사람들 등 다른 민족들(카프카즈인이 아닌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조

금씩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 로스토프지역으로는 언제 이주하였나요?

문 : 1984년에 전 가족이 로스토프로 이주하였습니다.

김 : 로스토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문 : 돈스카야 국립도서관에서 초빙하여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현재 돈

스카야 국립도서관 부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 로스토프 지역으로 이주할 때 누구와 같이 이주하였나요?

문 : 가족들과 같이 왔습니다.

김 : 이주 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문 : 돈스카야 국립도서관에서 부관장으로 일해 왔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 : 도서관 부관장 직책에 만족하십니까?

문 : 녜,

김 :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문 :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김 : 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문 : 운전합니다.

김 : 무슨 차요?

문 : 버스요.

김 : 운전기사로 일하나요? 봉급받는 운전기사요?

문 : 예

김 : 따님은요?

문 : 가구회사 매니저입니다.

김 : 아들의 운전기사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 운전기사 말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다른 직업이면 좋겠습니다. 위험하

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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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아들과 딸이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원하시나요?

문 : 사업가나 공무원이면 좋겠습니다.

김 :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 명예도 있는 직업이요?

문 ; 녜

김 : 제일 중요한 것은 돈, 경제적인 것인가요?

문 : 녜, 물론입니다.

김 : 아크로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문 : 녜. 원장님이 여기서 일할 때는 “AKRO”(아소찌아찌아 카레이쯔 로스

토프스키이 옵라스쯔)라고 했지만 지금은 “OKRO”라고 합니다. “아비

지네니야(단합) 까레이쯔 로스토프스키이 옵라스쯔”라는 의미이지요.

김 : 괜찮네요. 아크로가 20여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여왔는데, 잘한다

고 생각하시나요?

문 : 녜. 잘하고 있고 매우 만족합니다.

김 :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아크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 문화, 전통, 한국어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책을 선물로 줌) 아크로가 무슨 일을 하

는가를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국에 이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김 :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아크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문 : 녜.

김 : 제가 들어보니 요즘 아크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 :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고려인들이 아

크로 회비도 내지 않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

지는 아파나시이, 미하일 일리치 같은 부유한 몇몇 개인이 돈을 내서

아크로를 운영했지만, 현 회장인 사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부자들의 지원도 없으니...

김 : 어떻게 아크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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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지금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책도 돈이 부족해서 칼라로 만들지 못했어요.

김 :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고려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역별로 회의를 하고, 각 지역별로 고려인들이 회비를 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 : 지금은 아파나시나 미하일 일리치 같은 개인 스폰서가 없고 지금 고

려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힘듭니다. 살기가 다 힘들기는 하지요. 만

일 현 회장인 사샤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아크로도 문을 닫아야 되

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역별로 고려인들

이 조금씩 모금하여 회비를 내는 체제도 좋을 듯 합니다.

김 : 기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문 : 고려인들이 모두들 아크로가 잘한다고 합니다. 책과 신문을 펴내는 등

한국문화 전파 사업을 하니까 잘한다고들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일

들을 못하게 되면 아크로가 있으나 마나하게 되지요.

김 : 한국말로 개점휴업이라고 하지요. 문은 열어놓고 일을 안하는 것이지

요. 아크로가 있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조금씩 돈을 모아

야겠지요. 지역별 고려협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기금 모금 등에 대한

회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 지역별로 경제적 여건에 따라 모금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 : 동포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

아요. 회장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지요. 늦기 전에(아크로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 : 그렇죠. 그리고 로스토프 주 정부가 고려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문 : 텐 세르게이 예나게비치가 러시아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 주정부에서 여러 소수민족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고려인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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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녜

김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로스토프 고려인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

다면 무엇일까요?

문 :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려인 사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김 : 위기의 내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 : 농사질하는 사람들 돈 못 벌어요.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 고려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당장 해결이 안되구요. 어떻

게 해야 하나요?

문 : 어찌 하겠습니까? 조금씩 견디면서 살아야지.

김 :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도 젊은이 일자리가

없어요.

문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고려인 사회도 젊은이들의 취업문제

가 심각하고, 사업도 안 되고 하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고

려인들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문 : 그렇습니다.

김 : 마지막으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

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 : 경제적 지원, 문화적 지원, 아크로 지원 등이 있으면 합니다.

김 : 전부 다 지원해야 하네요.(웃음) 이 인터뷰와는 별개로 동포사회를 위

해서는 여러분들이 아크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비 모금 등을 해

야 할 것 같습니다.(지역별 경제적 여건 및 개인별 경제 상태에 따

라)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아크로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 : 녜. 그렇습니다.

김 : 긴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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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이름 :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

성별 : 여

생년월일 : 1947. 3. 25

출신국 : 우즈베키스탄

가족관계 : 남편, 딸 3

김병혁(이하 김) :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다 잊

어버렸어요.

이 갈리나 알렉세예브나(이하 이) : 녜

김 : 로스토프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 녜. 우즈벡에서 학교를 졸업하고(11학년) 1965년도에 러시아 사라토프

도시의 대학에 입학했어요. 볼고그라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김 : 대학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했지요?

이 : 4년 지나서 지금 남자(에드와르드)를 만났지요. 대학 졸업하고 시집가

서 로스토프로 왔어요. 졸업하고 맏딸 낳고 나서 로스토프로 왔어요.

김 :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이 : 녜, 1970년입니다.

김 : 그때 남편이 로스토프에서 살았나요?

이 : 예, 그전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남편 고향인 로스토프로 왔

어요.

김 : 여기 온 후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세탁소의 최고 기사로요.

김 : 세탁소 최고 기술자? 그럼 대우가 좋았겠네요. 봉급도 많이 받고.

이 : 로스토프에서 그 당시 세탁소에서는 “이(남편 성) 안가(아내)”하면 다

알았어요. 존경 많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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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원래 이름이 갈리나예요?

이 : 원래 신 갈리나 알렉세예브나예요. 거기서 18년 일했어요. 당원도 들

어가고(공산당원). 당원질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공산당원이 되는

데) 말이 많았고 어려웠어요. 남편이 나는 고려 사람이고 남편은 농사

농사짓는데 왜 거기 들어가냐고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도 내 거기 들

어갔어요. 18년 일했어요.

김 : 당원으로?

이 : 직장 일하면서 당원 입당도 하고.

김 : 당원 입당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나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 : 예,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직장 생

활하면서 한 번도 속이지 않고, 출장도 다니면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김 :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이 : 예. 그 다음에 아이도 낳았지. 둘째, 셋째 딸 낳았지. 아들은 없어요.

딸만 셋이예요. 둘째 딸이 죽었고, 원장님 가신 후에 그 사위도 혈압이

터져서 죽었어요. 그 아들(손자) 둘이 있는데, 쪼그만 건 지금도 내가

키우고 있지요.

김 : 많이 컸겠네요.

이 : 예, 큰아이는 17살, 둘째는 14살이에요. 이렇게 컸어요.

김 : 부모님들은 우즈벡에 지금도 사시나요?

이 : 다 돌아가셨어요.

김 : 형제들은요?

이 : 남동생은 15년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사라토프에서 공부하고 러시

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술을 너무 마셔서 쫓겨 왔어요. 지금까지 나

하고 한 20년 같이 살고 있어요.

김 : 이쪽으로 오신 뒤로는 세탁소 기술직에 종사하셨네요. 공정기사? 대학

에서 공부한 게 그런 기술이에요?

이 : 예. 히믹(세탁) 기술, 세탁기술관련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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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구체적으로 전공이 뭐예요?

이 : 옷 만들고 실 짜는 그런 공부했어요.

김 : 실을 짜는 것, 섬유네요. 실가지고 옷 만드는 거 이런 거?

이 : 녜.

김 : 그래서 세탁소 가니까 그 기술, 옷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옷감을 짰는

지, 어떻게 세탁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아니까 최고 공정기사로 대우를

받았나요?

이 : 예, 그래도 월급 그렇게 많이 못 받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어요.

김 : 회사는 언제 그만두셨나요?

이 : 1970년에 들어갔는데, 83년에 나왔어요. 남편이 반대 많이 했지. 가족

때문에. 그만두고 집에서 있으라고 해서.

김 : 세탁소에서 최고 대우를 받았으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겠네요?

이 : 보통이에요.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나를 많이 알지요. 소비에트 라이

온(로스토프 지역 이름)의 아드미니스트라찌아(행정관청)에서 일했어요.

김 : 세탁기사 그만두고요?

이 : 그만두고 공산당원으로 아드미니스트라찌아(관청)에서 일했어요. 세탁

소의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돈 벌려고 일 하는 게 아니

라 그냥 일 했지요. 1990년에 한국 목사님이 왔어요. 김선일 목사님이

맨 처음 로스토프로 들어오고 1990년에 유니온(아소시아찌아: 단체)

열었어요. 리따 동생 딸(구가이 사샤,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이 한국교

육원 다녔어요. 사샤 마마는 나와 사돈이지요. 타쉬켄트에 가면 화목

하게 만납니다. 구가이 사사 아버지가 타쉬켄트의 아소시아찌아에서

큰 일 했어요. 그래서 늘 말했어요. “갈리나, 왜 로스토프에서는 아소

시아찌아 유니온 안 여나? 고려 사람들 그렇게 많고, 너는 직장생활

을 해서 좀 알지? 그러니 로스토프에서 유니온 열어야 한다”고. 거기

서 우스타브(정관)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주었어요. 로스토프에서

열라고. 리따, 그 남편, 나, 나의 남편이 그 서류 받아다가 사람들 모

아서 여기서 유니온(아소시아찌아) 처음 열었어요. 제일 먼저 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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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리 로베르트인데 아십니까?

김 : 알지요.

이 :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지어서 공부도 많이 못해 지식이 없어

서 하고 싶지만 못했지. 주 정부에도 가야되고.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누구를 회장으로 할까 해서 리 로베르트 블라디미로비치를 회장 시켰

어요. 1991년도에.

김 : 그러니까 아크로(AKRO)를 1991년에 처음 만들었군요. 아크로 창립할

때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이 : 네. 앙상블 아니 무용단 만들었어요. 나타샤, 내 딸, 올레 등등 해서

금강산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한복이 필요

한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옷이나 입혀야 하는데. 그리고 학교

를 열자 했지요. 이때 모스크바에서 전화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교

회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린 너무 좋아서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김선일 목사님이 1991년에 왔어요. 6개월 동안 그 목사님 우리 집에

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우리 집에서 열었지요. 사할린 사람들

항상 모였지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연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500명 정도였어요. 사할린 사람들 매일 우리 집에서 회의를

했어요. 어디서 공부하고 학교를 열까 회의를 했어요. 꿀리쇼프카, 바

따이스크, 비숄리, 로스토프에서 학교를 열었지요. 그리고 김선일 목

사님이 사할린 사람들 다 모아서 공부시켰지요. 로스토프 905 학교를

빌려 학교를 열었는데 나를 대표자로 했어요. 그저 돈도 안 받고 도

와주었어요. 한국 사람이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요. 어떻게 대접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목사님 좋아하는 것을

한 박스씩 사서 대접했지요. 아펠신(귤) 등등. 나는 고려 말도 잘 모

르는데 통역하느라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계시면서 교

회 열고 공부하고, 매일 사할린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때 내가

40살이었으니까 힘이 있었지. 직장에서 나왔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몇 년 일하면서 목사님 일 다 해드렸어. 우스탑(정관) 만들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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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돈 받고 일했나요?

이 : 아니요. 너무 재미있어서 일했어요. 한국 사람이 와서 고려학교 열었

다고 하니까 고려인들이 많이 왔어요. 500명 고려인들이 저녁마다 로

스토프학교 다녔어요. 몇 개의 반이 있었어요.

김 : 직업은 아니지만 세탁일, 학교, 교회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이 : 녜,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고 너무 재미있어서요.

김 : 둘째 따님은 그렇게 되었고(사망) 큰딸은 뭐해요?

이 : 자신의 회사를 열었어요. 나중에 김선일 목사님이 얘기해서 한국 회사

에 들어갔어요. 학용품 파는 것 반제품, 완제품 조립하고.

김 : 문구류요?

이 : 예, 누구를 세울까(대표자) 하는데 목사님이 갈리나(본인)를 세우라고

했어요. 한국회사 지점을 여기서 열었어요. 모스코바에 공장이 있고.

로스토프, 노보시비르스크에 다 그 사람들(한국사람)이 와서 지점을

열었어요. 반제품을 받아서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하루에 50박스씩 팔

았어요. 한 달에 400달러 월급 받았어요. 나는 한국말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했어요.

김 : 그때 한국말 배웠나요?

이 : 녜, 한국학교에서 배우고 했어요.

김 : 처음에는 한국말 못했어요?

이 : 녜. 대충 알아들었지요. 김선일 목사님 쫒아다니면서 도와드리면서 한

국말 배웠어요. 김 목사님께 말배우고 도와드리고 통역도 하고, 회사

들어와서 일하게 되고. 400달러 받으면서, 작은 돈은 아니지요. 일하

면서 경험 많이 했어요. 한국회사에서 일하지, 한국말 배우지.....

김 : 그러면 막내딸은요?

이 : 같이 일했어요. 후에는 세마쉬카에서 일했어요. 시집가서 지금은 노르

웨이에서 살고 있어요.

김 : 아크로를 처음 만들 때 어땠나요?

이 : 그때는 처음이라 모두 힘을 많이 쓰고 재미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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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화목하게 다 도와주었어요.

김 : 역대 회장님들이 누구였나요?

이 : 초대는 리 로베르트 블라디미로비치, 2대는 최 세르게이 주피로비치,

3대는 김 알렉, 4대는 남 세르게이, 5대는 텐(전) 세르게이, 6대는 김

미하일 일리치 7대는 손아파나시이, 8대 알렉산드르 사샤(현재 고려

협회장)예요.

김 :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고려협회의 활동이 어떤가요?

이 : 처음에는 스폰서도 많았어요. 5대 텐 세르게이는 큰 부자였고, 일이

잘 되었어요. 지금은 모스코바에서 일해요. 그 아버지는 아조프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6대 김 미하일 일리치 때는 브리가질

(농업단)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운영했어요. 돈이 있어서 일이

잘 되었어요. 학교도 열고 앙상블도 운영하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

어요 나중에 난 거기에 관여 안했어요. 내 딸도 죽고 해서 무슨...

김 : 아크로 활동이 처음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 :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젊은이도 열심히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노인들은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자각이 없어요.

김 : 아크로의 필요성도 못느낀다는 것이죠?

이 : 녜. 잘 할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나? 그저 뭐

준다하면 좋아하고. 다들 살기 바빠서, 다들 가난하게 살아요. 애들

키워야지, 공부시켜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신경 못써요. 아크로

가 잘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없어요

김 : 그러나 아크로가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 고려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아크로가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 예, 그렇죠. 전에는 부자들이 돈도 내고 해서 운영했지만, 이제는 조금

씩 걷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돈 낼 사람이 없어요. 다 가난하고 의식

이 없어요.

김 : 그러면 앞으로 아크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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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휴우(한숨을 내쉼). 젊은이들은 별 관심이 없고... 예, 있기는 있지만

관심있는 애들이 아주 적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크로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크로를 운영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는

데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페스티발 몇 번 했어요. 도서관에

서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가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처

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무슨 돈 받자고 했나요?

김 : 그동안 과정을 지켜보았으니 고려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세요?

이 : 문제는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요?

김 : 해결책은 그만두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 그런 생각(의식)이 없는 것이지요.

김 : 왜 생각이 없을까요?

이 :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저 살기 바빠서 그렇지요. 먹고 살아야하니

그저 돈이지요. 아크로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지요. 또, 러시

아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별 지장이 없고 하면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돈 벌러 많이 갔

어요. 그러면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

어도 배우고 싶지만, 일하기는 싫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손자도 그래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놀아요.

김 :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가려면 여기서 한국어 배우면 좋을 것

아닌가요?

이 : 잘 읽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경

제적으로는 고려인 러시아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어려운데, 고려

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큰 손자에게 고려 말 배워

서 한국 갔다 오라고 하면 내가 왜 한국을 가냐고 그래요.

김 : 여기서 잘 살면 굳이 한국에 갈 필요는 없지요.

이 : 녜. 그래도 고향이 어떤가도 보고 고향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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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로스토프 주 정부의 정책에 만족합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 잘 해주는

편인가요?

이 : 아드미니스트라찌아에서 고려인들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잘 해주고 우

리를 위해주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잘 먹여주고 한국에도

데려가고 해서 고려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

데 지금은 몰라요. 그 사람들 마음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러나 대하는 수준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크로 활동이 활발하

면 주 정부도 좋아하지요. 그러나 아크로 활동이 약해지고 자기들에

게 잘 해주지 못하면 당연히 관심이 약해지겠지요.

김 :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 전부 다요.(웃음)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남편이 뭐라고 야단쳤어요.

왜 그렇게 쓰는가 하고(설문지에 모두 지원해달라고 씀) 바보라고 하

면서 야단쳤어요. 스스로 해야지 한국에다가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

되나 하고요.

김 : 맞는 말씀이지요. 지원이 필요한 것을 한 가지만 든다면요?

이 : 한국교육원이 꼭 있어야 돼요.

김 : 문화적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이 : 녜. 내 생각에는 대사관에서 대사님 일행이 와서 회의하고 심포지움하

고 이야기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소문이 쫙 나면 시청에서 우리를 존

경하고 위하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다고 소문이 나고 그런 게 좋

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공연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할머니들은 이

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김 : 그렇지요.

이 : 할머니들은 교육원에서 노래하고 먹고 춤추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

요. 몇 년 지났는데도 선물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김 : 지금 들어보니 지난 번에 인터뷰한 것 생각나네요. 오랫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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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러시아 로스토프주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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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cesse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its reasons about the Korean society formed in Russia Rostofa(러

시아어: Росто ́вская о ́бласть) and apprehend its national identity.

Nowadays as concerns about Overseas Koreans in Russia became

higher, a lot of studies was performed. Especially After Korea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Russia, detailed processes

of the forced deportation of Korean from the Littoral Province of Siberia

to the Central Asia area and the rough and winding settlement of

Korean came out into the open. The dissection of Soviet Union made

Korean free from the restriction of residence and move vigorously into

other regions in Russia. As a result, New Korean societies was forming

in Southern Russia area without historically no relationship.

Southern Federal District and North Caucasus had been typical

agricultural area in Russia. From Soviet Union era now 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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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d into these areas and farmed by its own unique way, kobonzil(股

本질). Although it was temporary migration, Korean, who was expert in

agricultural work, learned much benefit from these areas and

immigrated these areas as a new hometown in accordance with

accumulation of experience, the dissection of Soviet Union and removal

of resident restriction.

Besides after organizing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Uzbekistan and other countries in Central Asia area performed and

enforced national-centered policies in many ways. The civil war in

Tajikistan broke out. These ill-fated situations drove Korean move out

their hometown. Many Koreans immigrated into Southern Russia with

no language-barrier and benefited to maintenance of livelihood. They

farmed with much passion and earned a lot to be rich. They raised

their children to be doctors, pharmacists, professors, teachers, public

servants, military officers and policemen and could promote their social

status. Centering AKRO(Korean Association) organized in many area,

Korean kept concretely and continually their national traditions, which

was a Korean language, rituals and cultures. So Russia Government

took attention to their activities as a standard policy of about 120

minority races in Russia.

Under these critical thinking.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situations and the results of Korean migration in Russia considering

many researchers’s studies and the front and the rear of Soviet Union

era.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recognize the soci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and the backgrounds of Korean society formed

in these areas. And it scrutinizes Korean’s former hometown, ancestors

and farents, and jobs, analzes individual immigrant case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se areas. By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abou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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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t studies language, annual rituals and cultures and tries to grasp

inner aspects of Korean in these areas. As a result it is concluded that

Korean in these areas, which gathered from many different area, had

more concrete mind on their national identity than any other races in

CIS.

They can’t speak Korean very well by real conditions, for example

getting jobs and no time to speak Koean anywhere. But they try and

have willingness to learn Korean and recognize them Korean

themselves and are proud of Korean. This point is what it wishes to

confirm continually.

Recently Korean in these areas has been in new danger, which is

changes in agricultural environment, activites shrunk in business, lack

of ROK government and missionary’s support, downsized activites of

Korean Education Center, some problems of AKRO and so forth. These

problemes will stop the developments of Korean society in Southern

Russia. Korean society in Southern Russia area was distant from our

society and had no close and direct relationship with our modern

history,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e Era under the colonial

administration of imperial Japan. Therefore we took no concerns about

them. It is very bright encouraging that Recently many researchers are

concerned about this subject. But their works are not systematic and

long-term. It is thouhgt that the concerns and support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required much more than any other times.

Keywords : Southern Russia(Rostov), New Korean societies, Individual

immigration History, National identity, Social Changes and

Crisises

Student Number : 97712-501


	1. 서언
	2.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배경, 실태 및 결과
	1) 이주 배경
	2) 이주 실태
	3) 이주 결과

	3.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사회경제 여건과 이주 내력 
	1) 로스토프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2)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이주 내력

	4.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
	1) 외형적 요인
	2) 내면적 요인

	5. 결어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2
1. 서언 1
2.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배경, 실태 및 결과 6
 1) 이주 배경 6
 2) 이주 실태 14
 3) 이주 결과 18
3.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사회경제 여건과 이주 내력  23
 1) 로스토프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23
 2)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이주 내력 28
4.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 41
 1) 외형적 요인 43
 2) 내면적 요인 52
5. 결어 58
참고문헌 61
부록 65
Abstract 81
</body>

